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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애가 1장

LAM-001  ·  선지서  ·  히브리어

"슬프다(eikhah) 이 성이여" — 사람 많던 도성이 과부(almanah) 같이 적막히 홀로 앉았다. 위로

하는 자(menachem) 없음이 다섯 번 되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볼지어다"(1:12)의

호소가 허공을 가른다. 그 통곡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의 말씀을 거역하였도

다"(1:18)의 죄 인정 위에 서는 — 히브리어 알파벳 답관체(acrostic)로 짜인 애가의 첫 편.

관찰된 사실

예레미야애가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인적 끊긴 폐허의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 의인화된 도성이 과부·딸 시온의 여인 모습으로 홀로 앉아

우는 단일 무대.

시점: 3인칭 서술(1~11절 대부분)에서 1인칭 호소(12절 이후)로 카메라가 내려옴. 9·11절에 1인칭이 짧게

선행.

소품(전반): 뺨의 눈물, 끊긴 절기 길, 황폐한 성문, 옛 즐거움의 기억, 벗은 몸, 치마의 더러움, 보물과 바꾼

양식.

소품(후반): 위에서 보낸 불, 목에 얹힌 죄의 멍에, 성소에 들어온 대적의 손, 사로잡혀 간 처녀·청년, 끊어

진 창자.

형식 장치: 22절 = 히브리어 자모 22개의 알파벳 답관체(acrostic). 각 절이 알레프~타브 순서로 시작.

qinah(장송곡) 운율.

소재: 슬프다(eikhah)·과부(almanah)·위로하는 자 없음(menachem ein)·딸 시온(bat tziyon)·유리(galut)·"전

에는~이제는" 대조·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tzaddiq hu YHWH).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eikhah(슬프다)의 외마디로 열려 22절 '병든 마음'으로 닫힘 — 울음으로 시작해 울음으로 끝나되, 젖은 어

조→부르짖는 어조→가라앉은 어조로 결이 세 번 바뀜.

"위로하는 자가 없다"가 다섯 번 회귀(2·9·16·17·21절) — 가장 무너진 때의 빈 곁이 폐허보다 시린 외로움.

통곡과 자책의 한 호흡 — 5·8·14·18절에서 전락의 까닭을 자기 죄로 거듭 짚음.

벗음과 허기의 촉각 — 벗겨진 수치(8절), 치마의 더러움(9절), 보물을 빵과 바꾸는 손(11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2절: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이는 내 탄식이 많고 내 마음이 병들었음이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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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칭 탄식(1절)에서 1인칭 호소(22절)로 — 허공에 던지던 한숨이 여호와를 청자로 찾음. 울음이 기도가

되는 대목에서 닫힘.

1절↔22절 인클루지오: eikhah의 외마디가 '병든 마음'으로 내려앉으며 한 바퀴 돎. 그 사이 18절의 죄 인정

이 다리 역할.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의인화된 예루살렘(과부·딸 시온, 유일한 화자), 여호와(진노로 치신 분이자 호소가 향하는 분), 사랑

하던 자들·친구들(등 돌려 원수가 됨), 대적·원수(머리가 됨·성소 침범), 처녀·청년(사로잡힘), 제사장·장로

(양식 구하다 기절). 입을 가진 건 도성 한 명뿐.

상황: 1절의 세 겹 전락(많음→적막, 큼→과부, 공주→노역). 그 까닭이 5·8·14·18절에 거듭 — 죄가 많으므

로.

사상: 18절 tzaddiq hu YHWH(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가 무게중심 — 통곡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의를 인

정하고 자기를 고발함. 1장 안에서 곧장 위로로 풀리지는 않음.

9절 — 3인칭 서술 한복판에 "여호와여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의 1인칭이 선행 삽입. 봐 줄 이 없는 슬픔

이 한 분께 보아 달라 구함.

14절 — 죄가 손으로 엮여 목에 얹힌 멍에로 형상화. 10절 — 성소에까지 들어온 대적의 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과부 같이 적막히 홀로 앉은 성읍 — 밤의 눈물, 위로자 없음, 끊긴 절기 길, 머리가 된 대적.

컷 2 (7~11절): 옛 즐거움의 회상과 벗겨진 수치 — 더러운 치마, 보물과 바꾼 양식, 성소의 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비천하게 되었나이다."

컷 3 (12~17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볼지어다" — 뼈에 사무친 불, 목의 멍에, 손을 펴도 위로할 자

없음.

컷 4 (18~22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죄 인정 — 사로잡힌 처녀·청년, 기절한 제사장·장로, 끊어진 창

자의 호소와 원수 갚음 간구.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eikhah(אֵיכָה) — 슬프다·어찌. 1절. 탄식의 외마디이자 책의 히브리어 이름.

almanah(ָאַלְמָנה) — 과부. 1절. 도성을 남편 잃은 여인으로 의인화. / bat tziyon(בַּת־צִיּוֹן�) — 딸 시온. 도성 의인

화 정형구.

menachem(מְנבַּחֵם) — 위로하는 자(어근 nacham). 2·9·16·17·21절 모두 부정문("없도다"). / nichham(ם — (נחִבַּ

위로받다(수동), 이 장에선 빈칸.

galut(ָ�לוּת) — 유리·포로·사로잡혀 감. 3절. / niddah(נִָ�ה) — 부정함. 9절, 추락의 낙폭을 떠받침.

tzaddiq hu YHWH(ִ�יק הוּא יהְוָ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18절. tzaddiq(의로운)이 어순상 먼저 와 강조됨 — (צבַּ

acrostic — 알파벳 답관체. 22절이 알레프~타브 순으로 시작. 무질서한 슬픔을 형식의 질서에 담는 장치.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알파벳 답관체 — 22절이 히브리어 자모 22개 순서를 따름. 형식은 알레프에서 타브까지 전진, 정서는 '위

로자 없음' 한 점으로 회귀.

"위로하는 자가 없다" 5회 회귀(2·9·16·17·21절) — 네 컷을 가로질러 꿰매는 후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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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 이제는" 대조 — 1절에서 세 번 연속, 7절에서 '옛 즐거움의 기억'으로 재현. 기억이 위로 아닌 통

증의 출처.

시점 이동 — 3인칭(컷 1)에서 1인칭(컷 3·4)으로. 9·11절의 1인칭 삽입이 다리.

1절↔22절 인클루지오: 탄식의 외마디와 병든 마음의 호소. 18절 죄 인정이 그 가운데 무게중심.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고대 근동의 '도성 애가(city lament)' 전통 — 멸망한 성읍을 여신·여인으로 의인화해 곡함. 본문의 과부·딸

시온 의인화 배경.

성읍·나라를 '딸·처녀·과부'로 부르는 의인화는 히브리 예언 문학의 정형 수사 — 배경.

함락 후의 강제 이송(galut)·노역·약탈은 고대 근동 정복 전쟁의 일반적 결과 — 본문의 포로·노동 풍경 배

경.

절기 순례로 차오르던 길이 끊긴 묘사(4절)는 예루살렘 순례 관습을 전제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애 1 ↔ 애 2:1 (주의 진노의 손이 딸 시온을 덮음 — 통곡의 출처로 이어지는 운동)

애 1 ↔ 애 3:22-23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움 — 채워지지 않은 위로의 빈칸이 열리는 곳)

애 1 ↔ 애 5:21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 책의 도착점)

애 1 ↔ 렘 9:1 (내 머리가 물이라면 — 예레미야의 눈물과 같은 결)

애 1 ↔ 왕하 25:8-12 (예루살렘 함락·성전 소각·강제 이송의 역사 배경)

애 1 ↔ 사 47:8-9 (과부가 되지 않으리라던 바벨론 — almanah 모티프의 대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인적 끊긴 거리. 바람만 지나가는 빈 길과 무너진 성문. 그 한복판에 검은 옷의 여인이 홀로 앉아 운다 — 그녀

가 곧 도성이다. 밤이고, 뺨에 눈물이 흐른다. 카메라가 한 바퀴 돌지만 곁에 아무도 없다. 화면이 흐려지며 옛

절기의 환영 — 차오르던 길, 잔치, 보물 — 이 겹쳤다 걷히고, 더 텅 빈 현재로 돌아온다. 그녀가 패물을 내밀

어 빵과 바꾼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본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볼지어다. 내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화면 위로 불이 번지듯 통증이 지나가고, 목에 얹힌 멍에가 보인다. 그녀가 눈을 감고 가

만히 말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의 말씀을 거역하였도다." 손을 들어 가슴을 누르며 — "내 창

자가 끊어지나이다." 카메라가 물러나고, 홀로 앉은 여인과 빈 거리만 남는다.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슬프다, 홀로 앉은 성이여 — 통곡과 죄 인정 사이에서"

초벌 부제: "사람 많던 도성이 과부 같이 적막히 앉은 통곡이, 위로하는 자 없음의 다섯 후렴과 '지나가는

자여 볼지어다'의 호소를 지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거역하였도다'의 죄 인정 위에 서는 예레미야

애가의 첫 편"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eikhah·almanah·menachem·nichham·galut·niddah·bat tziyon·tzaddiq hu

YHWH·acrostic 등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알파벳 답관체 형식 + 위로자 후렴 5회 + 시점 이동 + 도성 애가 ANE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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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예루살렘 함락의 통곡을 곧장 '회개의 모범'이라는 교훈으로 봉합하지 않고, 1장 안에 머문 통곡·자책의 결

로만 관찰함.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의 죄 인정과 22절 원수 갚음 호소의 공존을 신정론 결론으로 정리하지 않

고 미해결로 보존.

채워지지 않은 위로(nichham)의 빈칸을 3장의 긍휼로 앞당겨 위로하지 않고, 어근의 길만 짚어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예레미야애가 1장은 "슬프다(eikhah)"의 외마디로 열어, 사람 많던 예루살렘이 과부(almanah) 같이

적막히 홀로 앉은 추락(많음→적막, 큼→과부, 공주→노역)을 그린 뒤, "위로하는 자가 없다(menachem

ein)"는 후렴을 다섯 번 되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볼지어다"(1:12)의 응답 없는 호소를 지나, "여

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의 말씀을 거역하였도다"(1:18)의 죄 인정 위에 통곡을 세운 다음, "내 창자가 끊

어지나이다"(1:20)의 1인칭 호소로 닫히는 — 히브리어 알파벳 답관체(acrostic)로 짜인 애가의 첫 편이다.

한 문단: 카메라가 인적 끊긴 거리에서 시작한다 — 빈 길, 무너진 성문, 그 한복판에 홀로 앉아 우는 여인. 그

녀가 곧 도성이다. 옛 절기의 환영이 겹쳤다 걷히고, 패물을 빵과 바꾸는 손이 보인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우

리를 정면으로 본다 — "내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화면 위로 불이 번지듯 통증이 지나가고, 목

에 얹힌 멍에가 보인다. 그러다 눈을 감고 가만히 말한다 —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거역하였도다." 손

을 들어 가슴을 누르며 — "내 창자가 끊어지나이다." 카메라가 물러나고, 홀로 앉은 여인과 빈 거리만 남는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폐허의 도성, 과부·딸 시온으로 의인화된 단일 화자. 채워졌다 비워진 소품. 알파벳 답관체 형식과 "전

에는~이제는" 대조.

2 첫 느낌·분위기 울음으로 열고 닫음. 다섯 번 후렴의 빈 곁. 통곡과 자책의 한 호흡. 벗음과 허기의 촉각.

3 시작과 끝 3인칭 탄식(1절) ↔ 1인칭 호소(22절). eikhah 외마디가 병든 마음으로 내려앉음. 18절 죄 인정이 다리.

4 등장인물·사상 유일한 화자 도성, 여호와, 등 돌린 자들·대적. tzaddiq hu YHWH — 통곡 중 하나님의 의를 인정함이

중심.

5 장면 컷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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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적막한 성읍(1~6)/옛 영광 회상·벗겨진 수치(7~11)/부르짖는 호소(12~17)/죄 인정(18~22) 4컷. 시점 하

강.

6 의문·발견·정보 후렴 5회 회귀와 전진하는 형식의 맞물림. 기억이 통증이 되는 역설. 응답 없는 부름(12절) 미해결. 도

성 애가 배경.

7 동영상 빈 거리의 통곡 → 옛 영광의 환영 → 지나가는 자를 향한 부름 → 죄 인정 → 끊어진 창자,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슬프다, 홀로 앉은 성이여 — 통곡과 죄 인정 사이에서"

9 기도·내면 위로를 구하기 전에 주의 옳으심을 먼저 말할 수 있는지, 모른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eikhah, 외마디로 여는 통곡: 설명도 도입도 없이 신음 한 음절이 먼저 터진다. 이 외마디는 동시에

책의 이름이 되어, 애가 전체가 '어찌하여'라는 물음 위에 선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린다. 1절의 세 겹 대조(많

음→적막, 큼→과부, 공주→노역)가 그 외마디의 까닭을 한 호흡에 펼친다.

2. 결 2 — menachem, 채워지지 않는 빈칸: "위로하는 자가 없다"가 다섯 번 회귀한다(2·9·16·17·21절). 형식

은 알레프에서 타브까지 전진하는데 정서는 같은 한 점으로 돌아온다. 위로받음을 가리키는 동사(nichham)는

1장 내내 부정문으로만 나와, 끝까지 비어 있는 채로 3장의 새로운 긍휼을 향해 열린다.

3. 결 3 — tzaddiq hu YHWH, 통곡 위에 선 죄 인정: 18절에서 무너진 도성이 무너뜨리신 분을 두고 "의로우

시도다"라고 말한다. 슬픔이 하나님을 고발하는 쪽이 아니라 자기를 고발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다만 이 인정

이 통곡을 거두지는 않는다 — 그 뒤에도 후렴과 호소가 이어진다. 인정과 통곡이 한 호흡으로 공존하는 정직

함이 이 결의 핵심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애 2:1 — 주의 진노의 손이 딸 시온을 덮음. 1장이 운 그 통곡의 출처가 2장에서 드러남.

애 3:22-23 —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 1장에서 비어 있던 위로의 빈칸이 책 한가

운데서 채워질 길.

애 5:21 —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 1장의 흐느낌이 책 끝에서 한목소리 기도로 모임.

렘 9:1 — "내 머리가 물이라면" — 같은 눈물의 결, 예레미야 전승과의 다리.

왕하 25:8-12 — 예루살렘 함락·성전 소각·강제 이송의 역사 배경.

사 47:8-9 — 과부가 되지 않으리라던 바벨론과 almanah가 된 예루살렘의 대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의 외마디에서 시작한다 — "슬프다." 까닭을 묻기 전에 신음이 먼저 나온다.

멈춤 1: 9절에서 멈춘다 —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봐 줄 이 없는 슬픔이 한 분께 보아 달라 구한다.

멈춤 2: 12절에서 멈춘다 — "지나가는 자여 볼지어다." 응답 없는 거리를 향해 그래도 부른다.

끝: 18절에서 멈춘다 —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위로를 구하기 전에 주의 옳으심을 먼저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x] 1절↔22절 탄식—호소 인클루지오

[x] 3인칭→1인칭 시점 하강 완결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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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ikhah 외마디와 18절 죄 인정의 호응

[x] "위로하는 자가 없다" 5회 후렴

[x] 알파벳 답관체 형식과 회귀하는 정서의 맞물림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예레미야애가의 spine은 '무너진 성읍의 통곡 한가운데서,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붙들고 돌이켜 주시길 구

한다'이며, destination은 5:21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

옵소서"이다(book-telos). 책의 흐름은 다섯 국면 — 과부 된 성읍(1장), 주의 진노의 손(2장), 가운데의 소망 '긍

휼이 아침마다 새롭다'(3장), 참상의 회상(4장), 돌이켜 주소서(5장) — 으로 움직이는데, 1장은 그 다섯 편 운

동의 문을 연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장은 예언(심판과 소망)의 국면에 서서, 함락당한 예루살렘을 과부로

의인화하여 통곡을 정경 안에 들여놓는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1:18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의 죄 인정은 이

통곡이 자기 변명이 아니라 죄의 인정 위에 선다는 것을 처음부터 새긴다 — 그래서 책 전체가 향하는

destination, 곧 '돌이켜 주소서'의 기도로 가는 첫 매듭이 1장에 놓인다. 통곡이 하나님을 고발하지 않고 자기

를 고발하는 방향으로 돌아설 때, 비로소 3장의 새로운 긍휼과 5장의 돌이킴을 향한 통로가 열린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적막한 통곡에서 죄의 인정으로 / 채워진 영광(많음·큼·공주)에서 벗겨진 수치로 / 혼잣말 같던 흐느낌(3인칭)

에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의 기도(1인칭)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장은 '위로하는 자를 찾으나 없음'이라는 결핍을 향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라는 죄

인정을 내놓는 운동이다. 다만 이 인정은 종결이 아니라 개시다 — 같은 통곡의 출처(주의 진노의 손)가 2장에

서 드러나고, 3장 한가운데서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소망으로 돌아서며, 5장에서 "돌이켜 주소서"로 닫

힌다. 1장의 벡터는 책 전체를 '통곡에서 돌이킴으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첫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도성이 하루아침에 영광을 잃고 과부처럼 앉아 우는 이야기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심판을 당

하면서도 심판하신 분을 옳다 하는 마음이 움직인다. 본문은 진노로 성읍을 괴롭게 하셨다고 거듭 말하되

(1:5,12,14), 그 진노가 백성의 입을 통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1:18)라는 인정으로 받아들여진다 — 심판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게 하시는 의중이 그 밑에 흐른다(본문이 드러내는 한에서, 단정하지 않는

다). 곁의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2·19절) 도성이 끝내 부르는 한 이름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9·11·20

절)다. 위로하는 자가 없는 빈 곁에서, 그래도 봐 달라 구할 한 분이 남아 있다는 것 — 이것이 1장의 깊은 물길

이다. 통곡 한복판에서 그분을 고발하지 않고 그분께 보아 달라 구하는 그 방향이, 진노 너머의 신실을 바라보

는 첫 시선이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무너진 곳에서, 위로하는 자를 찾기 전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를 먼저 말할 수 있는가 — 곁의 빈 곳을 세

기 전에, 봐 달라 구할 한 분을 먼저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예루살렘만큼 잃어 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12절의

"내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라는 부름이 거리의 누군가에게만이 아니라, 끝내 한 분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보여 준다. 무너졌을 때 우리는 곁의 빈 곳을 먼저 센다. 위로하는 자가 없음을 먼저 호명한다. 그런데 이 본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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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순서를 한 번 뒤집어, 인정("주는 옳으시다")을 통곡의 한가운데 둔다. 1장은 그 어색한 순서 앞에 독자

를 세워 두고, 답을 강요하는 대신 홀로 앉아 우는 한 도성의 뒷모습을 보여 준다. 위로받지 못한 채로도 그분

을 옳다 하는 통곡 — 그 정직한 슬픔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과부 된 성읍의 통곡에서, 그 통곡의 출처인 "주의 진노의 손"으로 시선이 옮겨

간다(2: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eikhah — 슬프다, 어찌.

미해결 질문

예레미야애가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알파벳 답관체(acrostic)는 무질서한 슬픔을 형식의 질서로 담는 기능을 어디까지 수행하는가?

스물두 절이 알레프~타브를 따라 빠짐없이 전진하는 형식과, '위로자 없음' 한 점으로 회귀하는 정서가 맞

물린다. 형식이 통곡에 끝맺음을 주는지, 슬픔의 총량을 다 담아내려는 장치인지 — 미해결. 보존.

Q2. "위로하는 자가 없다(menachem ein)"가 다섯 번(2·9·16·17·21절) 되울리는 후렴의 무게를 어떻게 둘 것

인가?

곁의 빈 곳이 폐허보다 더 자주 호명된다. 위로의 부재가 이 장에서 갖는 비중은 관찰되나, 그 끝내 채워지

지 않음을 어떻게 읽을지는 보존.

Q3. 1:12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볼지어다"의 호소는 누구를 향하는가?

거리에는 아무도 없다(1절 적막). 응답할 청자가 없는데도 부른다. 이 호소가 향하는 곳을 정하지 않고 미

해결로 둔다. 보존.

Q4. 성읍을 과부·딸 시온의 여인으로 의인화한 까닭은 무엇인가?

도성 애가 전통의 의인화 수사가 배경이되, 이 본문이 굳이 과부·벗겨진 공주의 몸으로 통곡을 담은 이유

는 본문이 단정하지 않는다. 보존.

Q5. 1:18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의 죄 인정과 끊이지 않는 통곡은 어떻게 한 호흡으로 공존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한 뒤에도 통곡과 후렴이 멈추지 않는다(21절). 인정이 통곡을 거두지 않는 이 공존을

봉합하지 않고 보존.

Q6. 마지막 절(1:22)이 원수의 갚음을 구하며 닫히는 결을 어떻게 둘 것인가?

자기 죄를 인정한 입(18절)이 원수의 심판을 구하며 닫는다. 자책과 보응 호소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한다.

본문은 정리하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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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애가 2장

LAM-002  ·  선지서  ·  히브리어

슬프다(eikhah) 주께서 진노(af)의 구름으로 딸 시온을 덮으시고 야곱의 거처를 삼키시며

(bilaa), 자기 초막(sukko)을 동산처럼 헐어 절기(moed)를 잊게 하시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길거

리에 기절하는 젖먹이를 응시한 뒤, 거짓 선지자(navi sheqer)의 헛된 위로를 지나 "딸 시온의

성벽아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2:18-19)의 참된 부르짖음으로 손을 드는 — 1장의 통곡이

이제 그 통곡의 출처인 진노의 손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알파벳 답관체에 담긴 가장 어두운 골

의 비가.

관찰된 사실

예레미야애가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폐허의 단일 무대: 헐리는 딸 시온 — 1장의 빈 성읍이 2장에서 헐리는 현장으로 바뀜. 파괴의 주어가 줄곧

"주께서".

무대 이동: 하늘의 진노(1~9) → 땅의 침묵(10~12) → 옆으로 펼친 조롱·거짓(13~17) → 다시 하늘을 향한

통곡(18~22).

헐린 소품: 발판(2:1, 성전·언약궤), 견고한 성, 제단, 성소, 궁궐의 성벽, 빗장, 땅에 잠긴 성문(2:9).

몸에 걸친 소품: 장로들이 머리에 덮어쓴 티끌, 두른 굵은 베(2:10). 가장 아픈 소품 — 길거리에 기절하는

젖먹이(2:11~12).

반복 소재 '손': 거두신 오른손(2:3), 활을 당기는 손(2:4), 원수의 손에 넘김(2:7), 헐기로 작정한 손(2:8), 향

해 드는 손(2:19).

소재: 구름·진노(af)·삼킴(bilaa)·초막(sukko)·절기(moed)·안식일·창자·간·거짓 환상·손뼉·강 같은 눈물·밤

초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의 막힌 숨 — 1장의 성읍의 울음이 2장에서 하늘을 향한 직접 부

르짖음으로.

11절의 시점 전환: 관찰하던 화자가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로 함께 무너짐.

소리의 설계: 굉음(1~9) — 적막(10) — 신음(11~12) — 소음·조롱(13~17) — 밤의 통곡(18~22).

참상을 가리지 않는 응시(11~12·20절)의 무서움과, 외면하지 않는 정직함이 함께 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22절: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부르신 것이 사방의 두려움이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도다."

• 

• 

• 

• 

• 

• 

• 

• 

• 

• 

• 

• 

9



'진노의 날(beyom af)'이 1절↔22절을 감싸는 인클루지오 — 끝에 위로 없이 두려움·멸절로 닫힘.

시선 운동: 하늘(1) → 땅(10) → 하늘을 향해 손 듦(18~19) → 하나님의 얼굴 정면 호소(20~22 "보시옵소

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주(여호와, 1~9절 파괴의 주어), 딸 시온·딸 유다·딸 내 백성(bat 호명), 시온의 장로들·처녀들(10절,

침묵), 젖먹이·어린 자녀(11~12절), 거짓 선지자(14절), 지나가는 자(15절), 원수(16절), 성소에서 죽는 제사

장·선지자(20절).

상황: 주께서 하신 일의 목록(던지심·삼키심·헐으심·활을 당기심·제단을 버리심) → 17절 "옛날에 명령하

신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수렴.

사상: 14절 거짓 선지자의 헛된 묵시가 죄악을 드러내지 못해 파멸을 막지 못함 → 13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으랴"의 위로 고갈 → 18~19절 참된 통곡으로 전환.

20절 —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차마 담기 힘든 기근의 참상(여인이 자기 아이를)을 숨기지 않고 항변이

자 호소로 올림.

7절 — 절기에 찬양이 울리던 성소에서 이제 원수의 함성이 "절기의 날 같이" 울림. 거룩한 떠들썩함의 전

도(顚倒).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2:1~5): 진노의 구름으로 덮으심 — 발판을 기억지 않으심, 거처를 삼키심, 견고한 성을 엎으심, 오른

손을 거두심, 원수같이 되심.

컷 2 (2:6~10): 헐린 성소·잊혀진 절기 — 자기 초막을 동산처럼 헐며 절기·안식일을 잊게 하심, 제단을 버

리심, 성문이 땅에 잠김, 티끌을 쓴 장로들.

컷 3 (2:11~12): 끊어진 창자 —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길거리에 기절하는 젖먹이, 어미 품에서 혼이

떠남.

컷 4 (2:13~22): 거짓 위로 → 참된 통곡 — 바다 같은 파멸, 죄악을 못 드러낸 거짓 환상, 조롱하는 구경꾼,

"옛 말씀의 성취"(17절),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18~19절), "보시옵소서"(20~22절).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eikhah(אֵיכָה) — 슬프다·어찌, 비가의 호칭어·책 제목. 1절.

af(אַף) — 진노, 어근 '코·콧김'. 1절 이하. / charon af(חֲרוֹן אַף) — 맹렬한 진노, '불붙는 코'. 3절.

hadom raglav(גְלָיו .그의 발판', 성전·언약궤를 가리키는 듯한 표현. 1절' — (הֲדםֹ רבַּ

bilaa(ִ��בַּע) — 삼키다. 2·5절(주께서), 16절(원수가). 같은 동사가 위아래에서 반복.

sukko(ֹכּו .절기·정한 때·만남. 6절 — (מוֹעֵד)자기 초막', 임시 가건물의 뉘앙스(성전에 적용). 6절. / moed' — (�שֻׂ

navi sheqer 계열 — 거짓 선지자,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본 자. 14절. / bat(בַּת�) — 딸(시온·유다·내 백성의

호명).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알파벳 답관체 — 히브리어 22자를 따라 한 절씩(2장은 페[פ]가 아인[ע]보다 앞서는 비표준 어순). 무너진

통곡을 질서에 담음.

'진노의 날' 인클루지오 — 1절과 22절이 같은 어구로 장을 감쌈.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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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a(삼키다) 3회: 2·5절은 주의 행위, 16절은 원수의 외침. 같은 단어로 두 손을 겹침.

파괴 동사군의 주어 통일 — 1~9절이 "주께서"로 거듭 시작, 17절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심"으

로 수렴.

동사의 전환 — 1~12절 파괴 동사(주어=하나님) → 18~19절 명령형(흘려라·일어나라·부르짖어라·손을 들

라, 대상=딸 시온).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고대 근동의 '도시 비가(city-lament)' 장르 — 신이 도시·신전을 버리고 폐허가 되는 과정을 애도. 2:7 '성소

를 버리심' 모티프와 닮음 — 배경.

티끌을 머리에 덮고 굵은 베를 두르며 땅에 앉음(2:10) — 고대 근동 공통의 애도 관습 — 배경.

성벽 헐림·성문이 땅에 잠김(2:9) —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주전 586년) 역사 위에 놓임 — 배경.

포위로 인한 극심한 기근(2:11~12·2:20) — 고대 근동 함락 기록에 반복되는 참상의 풍경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애 2 ↔ 애 1 (과부 된 성읍의 통곡 — 같은 답관체, 통곡의 출처로 깊어짐)

애 2 ↔ 애 3:22-23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 가장 어두운 골 다음의 전환점)

애 2 ↔ 신 28:52-57 (포위·기근의 언약적 경고 — 2장 참상의 율법 배경)

애 2 ↔ 렘 14:13-14 (거짓 선지자가 평안을 예언 — 2:14와 호응)

애 2 ↔ 겔 24:21 (주께서 성소를 더럽히심 — 성전 파괴 예고)

애 2 ↔ 시 74:1-11 (성소 훼파를 두고 "어찌 영원히 버리시나이까"의 탄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하늘의 먹구름. 진노의 구름이 딸 시온을 덮어 내린다. 손 하나가 견고한 성을 땅에 엎고, 거처를 삼키고, 활을

당겨 원수처럼 선다. 화면이 성전으로 들어간다 — 동산의 초막을 거두듯 기둥이 뽑히고 제단이 버려지고 절

기의 달력이 멈춘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땅에 잠긴다. 카메라가 땅으로 내려온다 — 장로들이 티끌을 덮

어쓰고 잠잠히 앉아 있다. 그 옆 길거리 — 젖먹이가 "곡식이 어디 있느냐" 묻다 어미 품에서 혼이 떠난다. 화

자의 목소리가 끊긴다 —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화면이 넓어진다. 지나가는 자가 손뼉치며 비웃고, 원수

가 "우리가 삼켰다" 외친다. 밤 — 카메라가 위로 올라간다.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

르짖을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한 사람이 두 손을 든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두 손이 든 채로

어둠 속에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어찌 그리 진노하사 — 진노의 손을 정면으로 본 밤"

초벌 부제: "진노의 구름에 덮인 딸 시온이 헐린 성소와 잊혀진 절기를 지나, 길거리의 젖먹이와 끊어지는

창자를 통과해, 거짓 위로 대신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의 참된 부르짖음으로 진노의 손을 향해 손을 드는

답관체의 비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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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알파벳 답관체 + bilaa 3회 분포 + '진노의 날' 인클루지오 + 도시 비가 ANE 배

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2:5)의 강한 표현을 신정론(神正論)의 결론으로 봉합하지 않고, 본문의 비교어법

(ke-) 관찰로만 둠.

여인이 자기 아이를 먹는 기근(2:20)의 극한 참상을 정죄·미화·심리화 없이 본문이 하나님께 올린 항변·호

소로만 기록함.

17절 "옛 말씀의 성취"와 18~22절의 멈추지 않는 통곡을 인과의 교훈으로 봉합하지 않고, 한 장 안에 병존

하는 두 결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예레미야애가 2장은 "슬프다(eikhah)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af)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

가"로 열어, 주께서 야곱의 거처를 삼키시고(bilaa) 견고한 성을 엎으시며 오른손을 거두어 원수같이 되신 진

노의 손을 직시하고(2:1~5), 자기 초막(sukko)을 동산처럼 헐어 절기(moed)와 안식일을 잊게 하시며 성소를

원수의 손에 넘기신 폐허(2:6~10)를 지나, 길거리에 기절하는 젖먹이 앞에서 화자의 창자가 끊어지는 참상

(2:11~12)을 응시한 뒤, 거짓 선지자(navi sheqer)의 헛된 위로가 막지 못한 파멸과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심"(2:17)을 거쳐, "딸 시온의 성벽아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

다"(2:18~19)의 참된 통곡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2:20)의 호소로 닫히는 — '진노의 날'을 처음과 끝에 둔

알파벳 답관체의 비가다.

한 문단: 카메라가 하늘의 먹구름에서 시작한다 — 진노의 구름이 딸 시온을 덮어 내린다. 손 하나가 견고한

성을 땅에 엎고, 거처를 삼키고, 활을 당겨 원수처럼 선다. 성전으로 들어가니 동산의 초막을 거두듯 제단이

버려지고 절기의 달력이 멈춘다. 카메라가 땅으로 내려오면 장로들이 티끌을 덮어쓰고 잠잠히 앉아 있고, 그

옆 길거리에서 젖먹이가 어미 품에서 혼을 잃는다. 화자의 목소리가 끊긴다 —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

리고 밤 — 시선이 위로 올라간다.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한 사람이

두 손을 든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진노의 손을 본 자가 도망하지 않고 그 손을 향해 손을 든 채로 2장이

닫힌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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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

재

헐리는 폐허의 무대. 파괴 주어가 줄곧 "주께서". 거두신 손과 향해 드는 손의 소재. 헐린 성소와 길거

리의 젖먹이.

2 첫 느낌·분위기 "어찌"의 막힌 숨. 11절 화자가 함께 무너지는 전환. 굉음—적막—신음—소음—통곡의 다섯 결.

3 시작과 끝 '진노의 날'이 1절↔22절을 감싸는 인클루지오. 끝에 위로 없이 두려움·멸절. 하늘—땅—하늘로 오르

내리는 시선.

4 등장인물·사상 주(파괴의 주어)·딸 시온·침묵하는 장로·젖먹이·거짓 선지자·원수. 14절 거짓 위로의 무력함이 중심

사상.

5 장면 컷 진노의 손(1~5)/헐린 성소(6~10)/끊어진 창자(11~12)/참된 통곡(13~22) 4컷. 위→아래→옆→위의 시

선 운동.

6 의문·발견·정보 bilaa 3회의 위아래 겹침. '딸' 호명의 애정. "원수같이 되심"의 미해결. 도시 비가의 ANE 배경.

7 동영상 진노의 구름 → 헐린 성소 → 길거리의 젖먹이 → 밤에 드는 두 손 → "보시옵소서", 어둠 속 멈춤.

8 초벌 제목·부제 "어찌 그리 진노하사 — 진노의 손을 정면으로 본 밤"

9 기도·내면 고난의 출처가 주의 손임을 본다. 도망하지 않고 향할 수 있는지, 모른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주께서", 파괴의 주어를 좁힘: 1~9절은 "주께서… 주께서…"로 절이 거듭 시작한다. 1장이 죄와 대

적과 성읍이 뒤섞인 통곡이었다면, 2장은 그 통곡의 출처를 한 분으로 좁혀 직시한다. 회피하지 않고 진노의

손을 정면으로 보는 결이 이 장의 척추다.

2. 결 2 — bilaa의 위아래 겹침: '삼키다'라는 한 동사가 세 번 울린다. 주께서 삼키시고(2·5절), 원수가 "우리가

삼켰다" 외친다(16절). 원수의 손이 휘두른 일과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이 같은 단어로 겹쳐, 함락의 참상이 단

지 적군의 폭력만이 아님을 본문이 응시하게 한다.

3. 결 3 — 거짓 위로에서 참된 통곡으로: 14절의 헛된 환상이 파멸을 막지 못하고, 13절은 "누가 너를 고칠 수

있으랴"로 위로가 바닥난다. 그 바닥에서 18~19절의 명령형 — '흘려라·일어나라·부르짖어라·손을 들라' — 으

로 넘어간다. 거짓 위로의 침묵 대신, 진노의 손을 향해 올라가는 참된 부르짖음이 답이 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애 1장 — 과부 된 성읍의 통곡. 같은 답관체이나, 1장의 '왜 우는가'가 2장에서 '진노의 손이 하셨다'로 깊어

진다.

애 3:22-23 —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므로… 아침마다 새롭다." 2장의 가장 어두운 골 바로 다음

의 전환점.

신 28:52-57 — 포위와 기근의 언약적 경고. 2:11-12·2:20의 참상이 놓이는 율법 배경.

렘 14:13-14 — 거짓 선지자가 평안을 예언함. 애 2:14의 헛된 묵시와 호응.

시 74:1-11 — 성소 훼파를 두고 "어찌 영원히 버리시나이까"의 탄원시 — 애 2장의 '어찌'와 같은 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의 "어찌"에서 시작한다 — 진노의 구름에 덮인 시온을 올려다본다.

멈춤 1: 6절에서 멈춘다 — 성전이 동산의 초막처럼 헐리고, 절기가 잊혀진다. 예배의 시간 자체가 멈췄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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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2: 11~12절에서 멈춘다 — 길거리의 젖먹이. 화자의 창자가 끊어진다. 더 볼 수 없는 국면.

끝: 19~20절에서 멈춘다 — 밤에 두 손을 든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도망하지 않고 그 손을 향할 수 있

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x] 1절↔22절 '진노의 날' 인클루지오

[x] 하늘—땅—하늘 시선 운동의 완결

[x] 거짓 위로(14절)와 참된 통곡(18~19절)의 호응

[x] bilaa 3회의 위아래 겹침

[x] "주께서" 파괴 동사군과 17절 '옛 말씀의 성취'의 수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애가 다섯 장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두고 알파벳 답관체로 우는 비가이며, 그 한가운데(3장)에 "여호와의 인자

와 긍휼이 무궁하므로 아침마다 새롭다"(3:22-23)는 소망이 솟는 구조다. 다섯 장의 흐름은 — 성읍의 통곡(1

장), 진노의 손을 직시함(2장), 한가운데의 소망(3장), 다시 폐허의 응시(4장), 회복을 구하는 기도(5장) — 으로

움직이는데, 2장은 그 전체에서 '진노의 손'을 정면으로 보는 phase 2다. 1장이 성읍의 통곡이었다면 2장은 그

통곡의 출처를 "주의 진노의 손"으로 좁혀 응시하며, 무질서한 참상을 알파벳 22자의 질서에 담아 spine의 '무

너진 성읍의 통곡'이 하나님의 손을 직시하는 데까지 깊어진다. 구속사의 호에서 2장은 예언(심판과 소망)의

한 점에 서서, '진노의 날'(1·22절)이 무목적한 변덕이 아니라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의 성취"(17절)임을 보이

며, 곧 3장에서 솟을 한가운데 소망을 향한 가장 어두운 골을 통과한다. 1장에서 던져진 통곡이 2장에서 그 진

원을 직시하고, 3장의 긍휼로 돌아서는 긴 통로의 가장 깊은 구간이 이 장의 좌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노의 구름에 덮인 시온에서 헐린 성소로 / 보호의 오른손에서 뒤로 거두신 손으로 / 거짓 위로에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의 참된 통곡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장은 진노의 손을 직시하며 도망하지 않고 그 손을 향해 부르짖음으로 향하는 운동이

다. 1~12절의 파괴 동사는 주어가 하나님이고, 18~19절의 명령형은 딸 시온을 향한다 — 당하던 자가 행하는

자로, 통곡의 수동에서 부르짖음의 능동으로 동사의 주어가 옮겨간다. 이 응답은 종결이 아니라 통로다. 가장

어두운 골을 통과한 부르짖음이 3장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로 돌아서는 첫 걸음이 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도시가 진노로 무너진 이야기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이 진노가 무목적한 분노인가, 언약의 말

씀이 이뤄진 것인가라는 본질이 움직인다. 본문은 진노를 가차 없이 그리되 — "원수같이 되어"(2:5)까지 말하

되 — 그 진노를 1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둔

다. 변덕이 아니라 오래전 경고의 성취라는 결이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뜻하신 것이 멸절만일 수는

없다 — 이 긴장이 곧 3장에서 드러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

다"(3:33)를 향해 당겨져 있다(본문이 드러내는 한에서, 단정 금지). 또 하나의 깊은 물길은 호칭이다. 심판의

대상을 본문은 끝까지 '딸(bat)'이라 부른다 — 딸 시온, 딸 유다, 딸 내 백성. 진노를 그리는 본문이 그 대상을

애정의 호칭으로 부른다는 것, 그리고 그 진노의 손을 본 화자가 도망하지 않고 "보시옵소서"라며 그 얼굴을

향한다는 것이 2장의 수면 아래에 흐르는 결이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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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의 손임을 직시할 때, 도망하지 않고 그 손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가 — 가장 어두운

밤에, 답도 위로도 없는 막막함 속에서, 그래도 일어나 손을 들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시온만큼 무너져 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막막함의

출처를 정직하게 보게 한다 — 거짓 위로의 헛됨(14절)을 지나, "누가 너를 고칠 수 있으랴"(13절)의 바닥에

서게 한다. 그 바닥에서 본문이 보여 주는 것은 봉합된 답이 아니라, 밤에 일어나 두 손을 든 한 사람의 뒷모습

이다. 진노의 손을 본 자가 그 손을 향해 손을 드는 것 — 외면이 아니라 직면, 도망이 아니라 부르짖음. 그 통

곡의 능동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진노의 손을 직시한 가장 어두운 골에서, 한가운데 장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

다"(3장)는 소망으로 돌아선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eikhah — 슬프다, 어찌.

미해결 질문

예레미야애가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2:5) 삼키셨다는 강한 표현을 어떻게 둘 것인가?

본문은 보호하시던 분이 '원수같이(ke-)' 되신 것처럼 직접 서술한다. 비교어법의 한 음절을 어디까지 무게

로 둘지, 미해결. 보존.

Q2. "오른손을 적군 앞에서 뒤로 거두심"(2:3)은 보호의 어떤 철회인가?

대적 앞에서 붙들던 손을 거두셨다는 묘사 — 보호의 거둠이 곧 진노인지, 본문은 판정 없이 행위만 그린

다. 보존.

Q3. 성전을 "자기 초막"으로 직접 헐으심(2:6-7)은 무엇을 뒤집는가?

영구한 거처(성전)를 임시 가건물(sukko)처럼 거두셨다는 충격, 그리고 절기·안식일이 함께 잊혀짐 — 만

남의 처소와 시간의 동시 붕괴. 보존.

Q4. 젖먹이가 길거리에서 혼이 떠남(2:11-12)의 참혹을 본문이 그대로 응시하는 까닭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약한 자의 굶주림을 정면으로 기록한다. 이 응시의 기능을 어떻게 둘지 — 정죄도 미

화도 없이 애도로만. 보존.

Q5. 거짓 선지자가 죄악을 드러내지 못해 파멸을 막지 못함(2:14)은 무엇을 비추는가?

헛된 위로의 무력함과 13절의 '고칠 자 없음', 그리고 18~19절 참된 통곡으로의 전환 사이의 관계. 보존.

Q6. 여인이 자기 아이를 먹는 기근(2:20)을 주께 항변으로 올리는 것을 어떻게 둘 것인가?

차마 담기 힘든 참상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로 그대로 올린다. 항변이면서 호소인 이 발화의 결을 단정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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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애가 3장

LAM-003  ·  선지서  ·  히브리어

다섯 편 애가의 한가운데, 삼중 답관체 66절이 "나는 진노의 매로 고난당한 사람(ha-gever)이

라"의 1인칭 바닥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3:18)를 통과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3:22-23)로 돌아서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

가자"(3:40)의 회개로 향하는 — 권 전체의 무게가 한 절씩 무너졌다 다시 차오르는 심장.

관찰된 사실

예레미야애가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1인칭 무대: 성읍 전체(1~2장)에서 한 사람(ha-gever)의 몸 안쪽으로 좁혀짐. 어둠(2절)·막힌 길(7·9절)·화

살 과녁(12절)·쑥과 담즙의 식탁(15·19절)·깊은 구덩이(55절).

소품(전반): 진노의 매, 꺾인 뼈, 놋 사슬, 활과 화살, 자갈에 부러지는 이, 재를 뒤집어쓴 입.

소품(한가운데): 아침(beqarim), 새로 베푸는 긍휼, 성실, 기업(chelqi), 멍에, 티끌.

소품(후반): 시내처럼 흐르는 눈물(48절), 머리 위로 넘치는 물(54절), 깊은 구덩이의 부름, 가까이 오심.

형식 소재: 알파벳 22글자 × 3절 = 66절, 삼중 답관체. 가장 정교한 acrostic이 가장 깊은 슬픔을 담음.

'마음'(lev)이 무대 안쪽임이 20~21절에서 분명해짐 — 낙심의 마음과 붙드는 마음이 잇따라 놓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1~18절 짓눌림 — 주어가 '주께서'이고 동사가 막고 꺾고 가두는 동사. 18절 "소망이 끊어졌다"에서 바닥.

22~23절에서 창문이 열리듯 "아침마다 새롭다" — 어둠을 지우지 않은 채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긍휼.

하강(1~18)—전환(19~39)—재하강(40~54)—응답(55~66)의 4막 물결. 직선이 아님.

인칭 진동: '나'(1~39) → '우리'(40~47) → '내 눈'(48~) → '나'(55~). 한 사람의 고난이 공동체 회개로 번졌다

가 다시 돌아옴.

소망(22~24)을 말한 다음에도 눈물이 시내처럼 흐름(48절) — 소망이 슬픔을 멈추게 한 게 아니라 함께 있

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사람은 나로다."

66절: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쫓으사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 보응을 주께 맡김.

진노의 수신자(1절)에서 진노를 의탁하는 자(66절)로. 막으심(도입)에서 가까이 오심(55~57절)으로.

도입의 어둠(2절)과 결말의 깊은 구덩이(55절)는 같은 캄캄함이나, 한가운데를 통과한 뒤엔 닫힌 곳이 아

님.

24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가 1절의 절망과 66절의 의탁을 잇는 경첩.

• 

• 

• 

• 

• 

• 

• 

• 

• 

• 

• 

• 

• 

• 

• 

• 

17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나'(ha-gever, 1인칭 화자), 여호와(매를 드신 분이자 가까이 오시는 분, 한 본문에 양쪽), '우리'(40절

공동체), 원수들(46·52·61절).

상황: 18절 바닥 → 21절 의지적 돌이킴 → 22~24절 고백 → 25~39절 지혜 시(기다림·멍에) → 40절 회개

부름 → 42~54절 다시 막힘과 눈물 → 55~66절 응답의 기억과 의탁.

사상: 33절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 진노가 본심이 아니고 긍휼이 본심이라는 결(본문이

보여 주는 한에서 보존). 32절과 한 쌍.

26~29절 — 잠잠히 기다림이 체념이 아니라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29절)의 작은 소망을 품은 자세.

40~41절 — 회개가 '마음과 손'을 함께 들어 올리는 동작. 속과 겉을 함께 듦.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18절): 진노의 매. 어둠·꺾인 뼈·담·막힌 기도·곰과 사자·활의 과녁. 바닥 "소망이 끊어졌다"(18절).

컷 2 (19~24절): 한가운데의 전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 "여호와는 나의 기업."

컷 3 (25~39절): 지혜의 시. 기다림이 좋고 멍에가 좋다.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33절).

컷 4 (40~54절): 회개의 부름("돌아가자")과 다시 차오르는 눈물·머리를 넘는 물 "내가 끊어졌다"(54절).

컷 5 (55~66절): 깊은 구덩이의 부름과 응답("두려워 말라"). 원통함을 풀고 생명을 속량하심. 보응을 주께

맡김.

무게중심은 컷 2 — 가장 짧으나(6절) 컷 1 전체를 뒤집는 무게. 권 전체 다섯 편의 정중앙과 겹침(편집 의

도 확정은 보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ha-gever(ֶ�בֶר ד נצְִחִי)그 장정·고난당한 사람. 1절. 1인칭 단수 응축. / avad nitzchi — (הבַּ 나의 영속·소망 — (אָבבַּ

이 끊어짐. 18절.

laanah va-rosh(ׁעֲנהָ וָראֹש 이것을 내 마음으로 — (זאֹת אָשִׁיב אֶל לִִ�י)쑥과 쓴 독초. 19절. / zot ashiv el libbi — (לבַּ

되돌려 둠(의지적 기억). 21절.

chesed(חֶסֶד) — 언약적 자비·인자. / rachamim(חֲמִים .자궁'(rechem) 어근의 긍휼. 22절' — (רבַּ

chadashim la-beqarim(ְ�קָרִים (חֶלְקִי)성실·신실. 23절. / chelqi — (אֱמוּנהָ)아침마다 새롭다. / emunah — (חֲדָשִׁים לבַּ

— 나의 몫·기업. 24절.

qovav(קוָֹו) — 그를 기다리는 자. 25절. / ki lo innah mi-libbo(ֹכִּי לֹא עִ�הָ מִִ��ו) — 마음으로부터 괴롭게 하심이

아님. 33절.

nachpesah ve-nashuvah(נבַּחְְ�ָ�ה וְנשָׁוּבָה) — 우리가 살펴 돌아가자. 40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삼중 알파벳 답관체 — 22글자 × 3절 = 66절. 1·2·4장(글자당 1절)·5장(비답관)보다 정교. 형식의 한가운데

(18절)와 의미의 전환점(21절)이 포개짐.

'소망'(yachal/tochelet)의 죽음과 부활: 18절 "끊어졌다" → 21·24·26·29절에서 다섯 번 되살아남.

'마음'(lev)의 왕복: 20·21절(사람의 낙심·붙듦) → 33절(하나님의 본심 mi-libbo) → 41·51·65절. 21절과 33

절이 같은 어근으로 마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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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 진동: 단수(1~39) → 복수(40~47) → 단수(48~66). 한 사람과 공동체의 호흡.

chesed·rachamim 한 쌍(22절), 32절과 호응. 권의 척추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붙들고"가 이 장에서 발화.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고대 근동 '도시 애가'(수메르 우르 애가 등)가 무너진 성읍을 의인화해 곡함 — 애가서 형식의 배경. 단 3장

은 도시가 아닌 한 사람(ha-gever)으로 응축 — 배경.

알파벳 답관체는 기억·완결 장치. 3장만 삼중(글자당 3절)으로 가장 정교 — 형식 배경.

'아침마다'(la-beqarim) — 성전 아침 제사·만나의 아침 거둠 등 매일 갱신되는 공급의 결을 배경으로 둠 —

배경.

후대 유대 전통은 애가서를 아브월 9일에 낭송하며 3:22-24를 통곡의 한가운데 둠 — 전례적 배경, 본문 확

정 아님.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애 3 ↔ 애 1:1-2 (홀로 앉은 과부 같은 성읍 — 권의 시작)

애 3 ↔ 애 2:1-5 (주의 진노의 손 — 직전 장)

애 3 ↔ 애 5:21 (돌이켜 주소서 — 권의 도착점)

애 3 ↔ 시 42:5,11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을 두라" — 같은 자기 권면 형식)

애 3 ↔ 고후 4:16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 chadashim la-beqarim과의 다리)

애 3 ↔ 사 53:3-5 (멸시받고 고난당한 사람 — ha-gever 형상과의 다리, 보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어둠 속 한 사람. 등에 매 자국, 발에 놋 사슬. 일어서면 담이 막고 부르짖으면 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돌아온

다. 곰처럼 사자처럼 덮치고, 그는 활의 과녁이 된다. 입에 재가 가득하다. 그가 작게 말한다 —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화면이 가장 어둡다. 그가 멈춰 무언가를 기억하듯 —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자." 천장이 열리

고 아침빛이 든다.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여호와는 나의 몫이시니." 그가 입을 티끌에 대고 잠잠히 기다린

다. 일어나 다른 이들을 부른다 — "우리가 돌아가자." 그런데 다시 물이 차오른다. 눈물이 시내가 되고 물이

머리를 넘는다. "내가 끊어졌다." 그가 구덩이 밑에서 이름을 부른다. 음성이 가까워진다 — "두려워 말라." 얼

굴 위로 마지막 탄원이 올라간다. 페이드.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 끊어진 소망 다음 절의 전환"

초벌 부제: "진노의 매로 '소망이 끊어졌다' 한 한 사람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로 돌아서 '자비

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를 고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를 부르는 — 다섯 편 애가의 한가운데이자

권의 전환점"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삼중 답관체 66절 형식 + '소망'·'마음' 어휘 왕복 + 인칭 진동 + 도시 애가 배

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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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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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22~23절)를 위로의 설교 결론으로 봉합하지 않고, 어둠을 지우지 않은 채 한가

운데로 들어오는 전환으로 관찰함.

33절 "본심이 아니시로다"를 신정론 단정으로 확정하지 않고, 본문이 드러내는 만큼의 결로 두고 보존함.

40절 회개 부름과 42~44절 다시 막힘 사이의 미완을 응답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본문의 정직한 긴

장으로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예레미야애가 3장은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고난당한 사람(ha-gever)"의 1인칭 탄식이 어둠·꺾인 뼈·

막힌 기도·활의 과녁을 지나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3:18)는 가장 깊은 바닥을 찍은

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3:21)로 의지적으로 방향을 틀어 "여호와의 자비(chesed)와 긍휼

(rachamim)이… 아침마다 새로우니(chadashim la-beqarim) 주의 성실하심(emunah)이 크시도소이다"(3:22-23)

와 "여호와는 나의 기업(chelqi)이시니"(3:24)를 고백하고, 잠잠히 기다림의 지혜와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3:33)를 거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3:40)를 부르며, 다시 차오르는 눈물(3:48-54)을 통

과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3:55-57)의 응답으로 닫히는, 다섯

편 알파벳 애가의 한가운데이자 권의 전환점인 삼중 답관체 66절이다.

한 문단: 카메라가 어둠 속 매 맞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다. 일어서면 담이 막고, 부르짖으면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돌아온다. 입에 재가 가득한 그가 작게 말한다 —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화면이 가장 어둡다. 그 순

간 그가 멈춰 무언가를 마음으로 되돌려 둔다. 천장이 열리고 아침빛이 든다.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여호

와는 나의 몫이시니." 그가 잠잠히 기다리다 일어나 다른 이들을 부른다 — "돌아가자." 그런데 다시 물이 차

오른다. 눈물이 시내가 되고 물이 머리를 넘는다. 그가 구덩이 밑에서 이름을 부른다. 음성이 가까워진다 —

"두려워 말라." 권의 심장이 한 절씩 무너졌다 다시 차오르는 물결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성읍에서 한 사람(ha-gever)으로 좁혀진 1인칭 무대. 마른 재에서 넘치는 물로. 삼중 답관체 66절의 한가

운데와 전환점이 포개짐.

2 첫 느낌·분위기 막고 꺾는 동사의 짓눌림 → 어둠을 지우지 않은 채 들어오는 아침. 하강—전환—재하강—응답의 4막.

단수·복수의 진동.

3 시작과 끝 진노의 수신자(1절) ↔ 진노를 의탁하는 자(66절). 막으심에서 가까이 오심으로. 24절 기업이 잇는 경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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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물·사상 '나'·여호와(매를 드신 분이자 가까이 오시는 분)·'우리'·원수들. 33절 "본심이 아니시로다"가 중심 사상

(보존).

5 장면 컷 바닥(1~18)/전환(19~24)/지혜(25~39)/회개와 재하강(40~54)/응답(55~66) 5컷. 무게중심은 6절의 컷 2.

6 의문·발견·정보 '소망'의 죽음과 부활(18→21·24·26·29). '마음'(lev)의 왕복과 21·33절의 마주침. 회개 직후 막힘의 미완.

7 동영상 어둠의 매질 → 한가운데의 아침 → 다시 차오르는 물 → 구덩이에서 부른 이름과 "두려워 말라."

8 초벌 제목·부제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 끊어진 소망 다음 절의 전환"

9 기도·내면 끊어짐과 새로움이 한 입에서 나옴을 본다. 낙심 다음 절에서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모른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소망'의 죽음과 부활: 18절에서 "끊어졌다"고 선언된 단어(yachal/tochelet 어근)가 21·24·26·29절에

서 다섯 번 되살아난다. 한 단어가 바닥에서 한 번 죽고 한가운데를 지나며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본문의 골격

이다. 죽음을 거짓으로 지우지 않은 부활이라는 점이 결의 무게다.

2. 결 2 — '마음'(lev)의 왕복과 마주침: 20절 낙심한 내 마음, 21절 내가 담아 두는 마음, 33절 하나님의 본심

(mi-libbo), 41절 들어 올리는 우리 마음.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는 국면(21절)과 하나님이 마음의 본심을 보이

시는 국면(33절)이 같은 어근으로 한가운데서 마주친다. 회개의 운동과 긍휼의 운동이 한 단어로 묶인다.

3. 결 3 — 소망 다음에도 흐르는 눈물: 22~24절에서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를 고백한 같은 사람이 40절에

서 회개를 부른 직후 48~54절에서 다시 시내처럼 운다. 소망이 슬픔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슬픔 한가운데

함께 있는 정직함이, 이 장을 위로의 결론으로 봉합되지 않게 붙든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애 1:1-2 — 홀로 앉은 과부 같은 성읍의 통곡. 권의 시작이 3장 1인칭으로 응축됨.

애 2:1-5 — 직전 장의 진노의 손. 그 무게가 3:33 "본심이 아니시로다"와 긴장을 이룸(보존).

애 5:21 — "돌이켜 주소서"의 권 도착점. 그 기도의 동력이 3:24 "내가 그를 바라리라"에서 점화됨.

시 42:5,11 —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을 두라"는 자기 권면. 3:21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와 같은 형식.

고후 4:16 —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chadashim la-beqarim의 결과 닿는 신약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18절의 어둠에서 시작한다 — 매와 담과 막힌 기도를 한 호흡으로 통과하며 "소망이 끊어졌다"에

이른다.

멈춤 1: 21절에서 멈춘다 —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자." 낙심을 부정하지 않은 채 마음을 한 번 돌려놓

는다.

멈춤 2: 33절에서 멈춘다 — "본심이 아니시로다." 매를 드신 손의 본바탕을 들여다본다.

끝: 57절에서 멈춘다 —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깊은 데서 부른 이름에 가까이 오신 음성을 따라 읽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x] 1절↔66절 진노의 수신자—의탁자 위치 이동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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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삼중 답관체 66절의 한가운데(18절)와 전환점(21절) 포개짐

[x] 18절 "소망 끊어짐"과 22~24절 소망의 호응

[x] '마음'(lev) 21·33절의 같은 어근 마주침

[x] 회개 부름(40절)과 다시 차오르는 눈물(48~54절)의 미완 보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예레미야애가의 spine은 "무너진 성읍의 통곡 한가운데서,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붙들고 돌이켜 주시길 구

한다"이며, destination은 5:21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

옵소서"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다섯 국면 — 과부 된 성읍(1장), 진노의 손(2장), 가운데의 소망(3장), 참

상의 회상(4장), 돌이켜 주소서(5장) — 으로 움직이는데, 3장은 그 정중앙에 서서 권 전체의 무게를 받친다.

다섯 편 애가가 무질서한 슬픔을 알파벳 형식의 질서로 담는 가운데, 3장만 삼중 답관체(글자당 3절·66절)로

가장 촘촘히 짜여, 가장 깊은 바닥("소망이 끊어졌다", 3:18)을 통과해 가장 높은 고백("긍휼이 아침마다 새롭

다", 3:22-23)으로 돌아선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3장은 심판으로 무너진 폐허 한가운데서도 자비를 다하지

않으시는 신실(emunah)을 정경 안에 새겨 두는 전환점이다. spine의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붙들고'가 바로

이 장에서 발화되며, 3:40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destination(돌이켜 주시길 구함)의 축을 미리 점화한다. 권

이 갚아야 할 마지막 기도(5:21)가 어디서 동력을 얻는지를, 3장이 한가운데서 정확히 보여 준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노의 매와 "소망이 끊어졌다"(3:18)의 바닥에서 /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3:21)의 의지적 기억

으로 /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3:22-23)의 소망으로 / "여호와께로 돌아가자"(3:40)의 회개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3장은 절망의 바닥이 소망과 회개로 돌아서는 책 전체의 경첩 운동이다. 다만 이 돌아섬

은 직선의 상승이 아니다 — 한가운데서 한 번 솟았다가(22~24절) 회개를 부른 직후 다시 눈물로 가라앉았다

가(48~54절) 마지막에 깊은 데서 부른 이름이 응답을 받는(55~57절) 물결의 운동이다. 3장의 벡터는 권 전체

를 1~2장의 통곡에서 5장의 "돌이켜 주소서"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정중앙 구간이며, 그 동력은 가진 것이 다

무너진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3:24)이라 부르는 한 절에서 점화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매 맞고 갇힌 한 사람의 1인칭 탄식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진노가 하나님의 본심인가 아닌가라

는 결이 움직인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ki lo innah

mi-libbo)"가 그 물길을 드러낸다 — 진노를 쏟으시는 그 손이 그것을 마음의 본바탕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는 결이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부터'(mi-libbo)는 21절 사람이 돌이키는 마음(libbi)과 같은 어근이어서,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는 운동과 하나님이 마음의 본심을 보이시는 운동이 한 단어로 겹친다. 진노 너머에 있는 신실

(emunah)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의중이 한가운데서 비친다 — 다만 본문이 드러내는 만큼만, 단정은 미룬다.

같은 여호와가 1~18절에서는 담을 쌓고 활을 당기시는 분으로, 55~57절에서는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분으로, 한 장 안에 양쪽으로 나타난다. 진노의 겉과 긍휼의 속이 한 본문 안에 겹쳐 있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소망이 끊어진 바닥에서,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라며 긍휼을 의지적으로 붙들 수 있는가 — 낙심

을 부정하지 않은 채, 같은 마음에 자비를 한 번 되돌려 놓을 수 있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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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슬픔을 지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20절에서 낙심한 마음

을 그대로 둔 채, 바로 다음 절에서 같은 마음에 긍휼을 의지적으로 되돌려 두는 동작 하나를 보여 줄 뿐이다.

저절로 밝아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한 번 돌려놓는 일 — 그것이 가능한가를 묻는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슬픔이 끝나서가 아니라 슬픔 한가운데서 발화되었고, 그 고백을 한 사람은 그다음에도 시내처럼 운다(3:48).

3장은 그 미완 앞에 독자를 세워 두고, 답을 강요하는 대신 깊은 구덩이에서 위를 향해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

의 뒷모습을 보여 준다. 끊어짐과 새로움이 한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 그 한가운데의 전환이 독자를 부

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한가운데의 소망에서, 다시 굶주린 성읍의 참상을 회상하는 네 번째 애가로 내

려간다(4: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adashim la-beqarim — 아침마다 새롭다.

미해결 질문

예레미야애가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삼중 답관체(66절)가 권 한가운데서 갖는 형식적 무게는 무엇인가?

가장 정교한 형식이 가장 깊은 슬픔을 담고, 다섯 편의 정중앙에 놓인다. 형식과 위치의 겹침이 의도인지,

그 무게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미해결. 보존.

Q2. 3:1-18의 가장 깊은 절망(개인 1인칭)과 3:21-24 전환 사이의 경첩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소망이 끊어졌다"(18절)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21절) 사이에서 무엇이 방향을 틀게 했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Q3.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3:23)가 책 전체에서 갖는 위치는 무엇인가?

1·2장의 통곡과 4·5장의 회상·기도 사이, 권의 심장에 놓인 이 고백의 좌표를 어떻게 둘 것인가. 보존.

Q4. "본심이 아니시로다"(3:33)가 2장의 진노와 맺는 긴장을 어떻게 둘 것인가?

2장에서 진노의 손이 그렇게 무거웠는데, 3장에서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가 나온다. 두 본문의

긴장을 신정론으로 봉합하지 않고 보존.

Q5. 3:40 회개의 부름 직후 다시 눈물로 차오름(3:48-54)의 미완을 어떻게 둘 것인가?

"돌아가자"고 부른 뒤 곧장 응답이 아니라 막힘과 눈물이 온다. 회개와 응답 사이의 시차를 답을 정하지 않

고 보존.

Q6.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3:57)의 응답의 기억은 과거 응답인가 현재 탄원인가?

동사의 시제가 미묘하다. 이미 받은 응답을 회상하는 것과 지금 구하는 것이 겹쳐 있는 듯하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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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애가 4장

LAM-004  ·  선지서  ·  히브리어

빛을 잃은 금(zahav)과 질그릇(nivlei cheres)이 된 시온의 아들들, 소돔(Sdom)보다 큰 고통과 숯

보다 검어진 얼굴, 선지자·제사장이 흘린 의인의 피와 함정에 빠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meshiach YHWH)를 회상하다가,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tam avonekh, 4:22)로 애가에

처음 끝과 빛이 비치는 — 참상의 회상이 형벌의 끝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알파벳 답관체의

넷째 비가.

관찰된 사실

예레미야애가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무너진 예루살렘의 거리(chutsot) — 성소의 돌이 쏟아지고(1절), 사람들이 방황하고(14절), 외로운 자

가 머무는(5절) 공간이 무대 전체를 끈다.

시간의 이중 노출: '전에는'(빛나던 금·보배로운 아들·우유보다 흰 살갗) ↔ '이제는'(빛 잃은 금·질그릇·숯

보다 검은 얼굴).

소품(전반): 금(zahav)·순금·성소의 돌, 질그릇(nivlei cheres), 젖·마른 혀·떡, 자색 옷·거름 더미, 산호·청옥·

우유.

소품(후반): 숯·마른 막대기 같은 살갗, 의인의 피, 피에 더러워진 옷, 함정, 그늘, 잔(kos).

형식: 알파벳 답관체(알레프~타브 22절). 1·2절을 여는 eikhah(어찌 그리)의 탄식.

소재: 빛을 잃음·깨짐·갈증·검어짐·흘린 피·함정·다함(tam). 빛나는 보석에서 검은 숯·핏빛으로 어두워진

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어찌 그리"(eikhah)로 두 번 열리는 망연자실의 탄식 — 분노보다 믿기지 않음에 가까운 어조.

참상 앞의 절제: 기근의 극한(4:10)을 자극·정죄·미화 없이 응시. 9절은 굶주림의 고통을 비교로만 가리킴.

색의 어두워짐: 흰색·붉은색(7절) → 숯의 검은색(8절) → 핏빛 거리(13~14절). 마지막 22절에 미세한 빛.

소돔과 시온의 속도 비교(6절): 갑작스러운 멸망과 길고 느린 고통의 대비가 서늘함을 만든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 어귀에 쏟아졌는고."

22절: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죄를 드러내시리로다."

탄식(1절 eikhah)으로 열려 완료·약속(22절 tam + 미래형)으로 닫힘. 스물두 절 가운데 미래형 약속은 마지

막 절에 처음 등장.

카메라가 시온 안에 머물다(1~20절) 끝에서 에돔으로 돌아섬(21~22절).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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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시온의 아들들, 젖먹이·어린아이, 옛 존귀한 자들(자색 옷·우유보다 흰 살갗), 자비로운 부녀들, 선지

자들·제사장들, 의인, 세상의 왕들·거민들, 대적·원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시드기야), 딸 시온·딸 에

돔, 1인칭 '우리'(17~20절).

상황: 참상(1~10절) → 진노의 결과로 명시(11절) → 파멸의 원인(선지자·제사장의 죄, 의인의 피, 12~16절)

→ '우리'의 회상(헛된 동맹·갇힘·함정에 빠진 왕, 17~20절) → 에돔 선고·시온 약속(21~22절).

사상: 지켜야 할 자(선지자·제사장)의 죄가 파멸의 원인으로 지목됨(13절). 그리고 진노에 끝이 있음(22절

tam avonekh).

13절 — 의인의 피를 흘린 선지자·제사장이 이제 눈먼 자같이 방황하며 피에 더러워짐(14절).

20절 — 왕을 '우리의 콧김'·'그늘'로 부르되 함정에 빠진 자로 회상. 의지의 마지막 기둥의 무너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4:1~5): 빛을 잃은 금 — 쏟아진 성소의 돌, 질그릇 된 아들들, 목마른 젖먹이, 거름 더미를 안은 자.

컷 2 (4:6~11): 소돔보다 큰 고통 — 빠른 멸망(소돔)과 느린 고통(시온), 흰색·붉은색에서 검은 얼굴로, 자녀

를 삶은 기근, 진노를 다 쏟으심(tamam).

컷 3 (4:12~16): 흘린 피 — 믿기지 않던 함락, 선지자·제사장의 의인의 피, 피에 더러워져 방황함,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라."

컷 4 (4:17~22): 형벌의 끝 — 헛된 동맹, 가까운 끝, 함정에 빠진 기름 부으신 자, 에돔에게 건너가는 잔,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tam avonekh).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eikhah(אֵיכָה) — 어찌 그리·슬프다. 1·2절.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

zahav(זהָָב) — 금. 1절. '빛을 잃다'와 짝지어 영광의 추락.

nivlei cheres(�ֶנבְִלֵי חֶר) — 토기장이의 질그릇 항아리. 2절. 깨지기 쉬움.

Sdom(ֹסְדם) — 소돔. 6절. 갑작스러운 멸망의 비교 축.

meshiach YHWH(מְשִׁיחבַּ יהְוָה) —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20절. 문맥상 시드기야 왕.

Edom(אֱדוֹם) — 에돔. 21·22절. 우스 땅에 사는 딸. / tam avonekh(ְֵם עֲוֺנך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다. 22 — (�בַּ

절. tam은 끝·완성 어근.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알파벳 답관체 —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22절. 무질서한 참상을 알파벳의 질서로 담음(1·2장과 같은 형식).

tam 어근의 두 매듭: 11절 '진노를 다하심'(tamam, 완성) ↔ 22절 '형벌이 다하였으니'(tam, 종료). 애가에서

형벌의 '끝'을 명시하는 첫 국면.

'전에는 ↔ 이제는' 대조(컷 1·2): 금↔빛 잃은 금, 보배로운 아들↔질그릇, 우유보다 흰 살갗↔숯보다 검은

얼굴.

'딸 내 백성'(bat ammi) 반복(3·6·10절) — 참상 한가운데서도 거두지 않는 다정한 호명.

22절 한 절의 양면: 시온에게 형벌의 끝과 회복, 에돔에게 형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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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함락된 성읍의 기근 참상(젖먹이의 갈증·자녀를 삶음)은 고대 근동 포위전 문헌·저주문의 극한 모티프와

닿음 — 배경.

소돔(갑작스러운 멸망)과 시온(긴 고통)의 비교는 재난의 속도를 가늠하는 고대 비교 화법과 닿음 — 배경.

함정에 빠진 기름 부음 받은 자(20절)는 시드기야의 도주·사로잡힘(왕하 25:4-7)과 겹침 — 배경.

에돔(21절)은 유다의 형제국이자 함락 때 적대한 이웃(시 137:7·옵 10-14의 정황)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애 4 ↔ 왕하 25:1-7 (포위·기근·시드기야의 도주와 사로잡힘 — 4:9-10·20의 역사)

애 4 ↔ 신 28:53-57 (포위 중 자녀를 먹는 기근 — 율법의 저주가 4:10에서 나타남)

애 4 ↔ 창 19:24-25 (소돔의 갑작스러운 멸망 — 4:6 비교의 한 축)

애 4 ↔ 옵 1:10-15 (에돔의 형제 유다를 향한 적대 — 4:21-22 신탁의 배경)

애 4 ↔ 시 137:7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을 기억하심)

애 4 ↔ 애 5:21-22 (애가의 마지막 —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무너진 거리. 성소의 돌과 빛 잃은 금조각이 흩어져 있고, 보배롭던 아들들이 깨진 질그릇처럼 놓여 있다. 젖

먹이가 마른 혀로 울고, 자색 옷을 입던 자가 거름 더미를 안는다. 화면이 한 얼굴로 다가가면, 우유보다 희던

살갗이 다음 컷에서 숯보다 검게 변해 알아볼 수 없다. 카메라가 소돔의 잿더미를 잠깐 비추고 다시 시온으로

— 그곳의 고통은 더 길다. 화면이 핏빛으로 물든다 — 흘린 의인의 피, 피에 더러워진 옷, 비틀거리는 발. 성문

에 함정에 빠진 왕의 그림자가 스친다. '우리'의 목소리 — "헛되이 도움을 바라다가 눈이 피곤하였도다." 카메

라가 시온을 떠나 에돔으로 돌아서고, 잔 하나가 건너간다. 어두운 화면 위 한 줄 —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

으니."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는고 — 참상의 회상과 다한 형벌"

초벌 부제: "빛을 잃은 금과 질그릇 된 시온의 아들, 소돔보다 큰 고통과 흘린 의인의 피, 함정에 빠진 기름

부으신 자를 회상하다가,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tam avonekh)로 애가에 처음 끝과 빛이 비치는 넷

째 비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tam 어근 두 매듭 + 답관체 형식 + 전·후 대조 + ANE 포위전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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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관찰

기근의 극한(4:10 자녀를 삶음)을 자극·정죄·심리화하지 않고, '딸 내 백성'의 호명 아래 애도·관찰의 결로

만 응시.

선지자·제사장의 죄(4:13)를 특정 교파·직제 비판으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이 지목하는 파멸의 원인 관찰로

만 둠.

"형벌이 다하였으니"(4:22)를 값싼 위로·신정론 결론으로 봉합하지 않고, 진노에 끝이 있음을 본문이 드러

내는 한에서의 빛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예레미야애가 4장은 빛을 잃은 금(zahav)과 거리에 쏟아진 성소의 돌, 질그릇(nivlei cheres)이 된 시온

의 아들들과 굶주린 젖먹이(4:1-5)에서 시작해, 소돔(Sdom)보다 큰 고통과 숯보다 검어진 얼굴, 자녀를 삶은

기근의 극한과 다 쏟아진 진노(4:6-11)를 지나, 선지자·제사장이 흘린 의인의 피와 피에 더러워져 방황하는 자

들(4:12-16), 헛된 동맹과 함정에 빠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meshiach YHWH, 4:17-20)를 회상한 뒤, 에돔

에게 건너가는 잔과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tam avonekh, 4:22)의 한 줄로 닫히는, 알파벳 답관체의

넷째 비가다.

한 문단: 카메라가 무너진 거리에서 시작한다 — 빛 잃은 금조각과 깨진 질그릇처럼 놓인 보배로운 아들들, 마

른 혀로 우는 젖먹이. 우유보다 희던 얼굴이 한 컷 만에 숯보다 검어진다. 소돔의 잿더미를 잠깐 비추고 다시

시온으로 — 그곳의 고통은 더 길다. 화면이 핏빛으로 물든다 — 성읍 가운데 흘린 의인의 피, 함정에 빠진 마

지막 그늘. '우리'의 목소리가 깔린다 — "헛되이 도움을 바라다가 눈이 피곤하였도다." 카메라가 에돔으로 돌

아서며 잔이 건너가고, 어두운 화면 위로 한 줄이 떠오른다 —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참상의 회상이

끝의 빛 한 줄기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무너진 거리라는 한 무대. '전에는↔이제는'의 겹친 시간. 빛나는 보석에서 검은 숯·핏빛으로.

2 첫 느낌·분위기 eikhah의 망연자실, 참상 앞의 절제. 흰색→검은색→핏빛의 색. 22절의 미세한 빛.

3 시작과 끝 탄식(1절 eikhah) ↔ 완료·약속(22절 tam + 미래형). 시온 안에서 끝의 에돔으로 카메라가 돌아섬.

4 등장인물·사상 시온의 아들들·선지자·제사장·기름 부으신 자·딸 시온/에돔. 지켜야 할 자의 죄가 파멸 원인, 진노에 끝

이 있음이 중심 사상.

5 장면 컷 빛 잃은 금(1~5)/소돔보다 큰 고통(6~11)/흘린 피(12~16)/형벌의 끝(17~22) 4컷. 전·후 대조에서 원인·결

말로 좁힘.

6 의문·발견·정보 tam 어근의 두 매듭(11·22절). '딸 내 백성' 호명 반복. 자녀를 삶은 10절 미해결. 함정에 빠진 왕의 배경.

7 동영상 빛 잃은 거리 → 검어진 얼굴 → 흘린 피 → 함정에 빠진 왕 → 건너가는 잔 → "형벌이 다하였으니", 암

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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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8 초벌 제목·부제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는고 — 참상의 회상과 다한 형벌"

9 기도·내면 어둠이 끝나는 자국을 알아볼 수 있는지 묻는다. 모른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tam, 다함의 두 매듭: '다하다·완성되다'라는 한 어근이 11절('진노를 다하심')과 22절('형벌이 다하였

으니')에 짝으로 놓인다. 진노가 끝까지 쏟아졌다는 완성과, 그 쏟아짐에 끝이 있다는 종료가 같은 단어로 묶

인다. 애가 1~4장에서 형벌의 '끝'을 처음 명시하는 곳이 4:22이며, 이 어휘 하나가 비가의 전환점을 표시한다.

2. 결 2 — '전에는'과 '이제는'의 겹침: 빛나던 금이 빛을 잃고, 보배로운 아들이 질그릇이 되고, 우유보다 희던

살갗이 숯보다 검어진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폐허를 번갈아 놓는 대조가 영광의 추락을 형식으로 보여 준

다. 가장 귀하던 자가 가장 알아볼 수 없는 자가 되는 낙차가 이 비가의 무게를 만든다.

3. 결 3 — 거두지 않은 호명, '딸 내 백성': 무너진 백성을 적이 아니라 '딸 내 백성'(bat ammi)으로 거듭 부른다

(3·6·10절). 자녀를 삶은 가장 참혹한 회상에서도 그 다정한 호명을 거두지 않음으로써, 4장의 결은 정죄가 아

니라 애도로 묶인다. 참상을 응시하되 차갑지 않은 시선이 본문에 새겨져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하 25:1-7 — 포위·기근·시드기야의 도주와 사로잡힘. 4:9-10·20의 역사 배경이 회상으로 들어온다.

신 28:53-57 — 포위 중 자녀를 먹는 기근. 율법의 저주 경고가 4:10에서 현실로 나타난다.

창 19:24-25 — 소돔의 갑작스러운 멸망. 4:6 비교의 한 축.

옵 1:10-15 · 시 137:7 — 형제 유다를 향한 에돔의 적대. 4:21-22 에돔 선고의 배경.

애 5:21-22 — 애가의 마지막 기도("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로 4장이 한 걸음 민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2절의 탄식에서 시작한다 — 빛을 잃은 금을 믿기지 않는 눈으로 바라본다.

멈춤 1: 10절에서 멈춘다 — 자비로운 부녀들. 차마 더 따라가지 못하고 숨을 고른다.

멈춤 2: 20절에서 멈춘다 — 함정에 빠진 마지막 그늘. 의지할 기둥이 사라진다.

끝: 22절에서 멈춘다 — "형벌이 다하였으니." 어둠이 끝나는 자국을 따라 읽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다.

F · 자족성 점검

[x] 1절 eikhah 탄식 ↔ 22절 tam 약속의 수미 호응

[x] 11절 '진노를 다하심' ↔ 22절 '형벌이 다하였으니'의 tam 어근 짝

[x] '전에는↔이제는' 대조(금·아들·살갗)

[x] '딸 내 백성' 호명 반복(3·6·10절)

[x] 시온 안에서 끝의 에돔으로 옮기는 카메라(21~22절)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애가의 spine은 '무너진 성읍의 통곡 한가운데서,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붙들고 돌이켜 주시길 구한다'이며,

destination은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5:21)로,

폐허의 통곡에서 돌이켜 주시길 구하는 기도로 수렴한다(book-telos). 다섯 편의 흐름은 과부 된 성읍(1) →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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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의 손(2) → 한가운데의 소망,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3) → 참상의 회상(4) → 돌이켜 주소서(5)로 움직이

는데, 4장은 넷째 국면, 참상의 회상을 연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4장은 3장의 소망을 지나 다시 폐허로 돌아

오는 회상이되, 빈손의 회상이 아니다. 22절의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는 애가 전체를 통틀어 형벌의

끝을 처음으로 명시하는 좌표이며, 다 쏟으신 진노(11절)에 한도가 있었음을 드러낸다. 심판으로 성읍을 무너

뜨리신 하나님이 그 잿더미 가운데서도 자비를 다하지 않으심을 비추는 책 전체의 intent가, 4장에서는 '형벌

의 끝'이라는 한 줄로 처음 수면 위에 비친다. spine의 통곡이 destination(돌이킴·회복)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

는 자국이 여기서 보인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빛나던 금에서 빛을 잃음으로 /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에서 질그릇으로 / 헛된 동맹과 함정에 빠진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네 형벌이 다하였다'의 끝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4장은 빛을 잃은 폐허의 회상이 형벌의 끝을 비추는 운동이다. tam(다하다)이라는 한 어

근이 11절의 '진노를 끝까지 쏟음'에서 22절의 '형벌이 끝남'으로 이동하며, 그 끝에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아

니하게 하시리로다"라는 미래형 약속이 처음 붙는다. 다만 이 빛은 종결이 아니라 통로다 — 4장의 회상이 형

벌의 끝을 비춘 뒤, 애가는 5장의 마지막 공동체 기도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로 닫힌다. 4장의 벡터는 통

곡이 돌이킴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큰 운동의 한 구간으로 움직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무너진 성읍의 참혹한 회상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진노에 끝이 있다는 결이 움직인다 — 본문

이 드러내는 한에서.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진노를 '다 쏟으셨다'(tamam)고 본문이 말하되, 그 '다 쏟음'이 끝없

는 진노가 아니라 한도 있는 진노였음을 22절이 드러낸다 — "형벌이 다하였으니"(tam avonekh). 심판이 영원

하지 않다는 것,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려는 의중이 본문이 드러내는 한에서 비친다(단정 금지). 가

장 참혹한 회상의 한가운데서도 '딸 내 백성'이라는 호명이 거두어지지 않는 것은, 진노의 겉과 거두지 않은

사랑의 속이 한 비가 안에 겹쳐 있음을 보여 준다. 형벌을 끝까지 집행하시는 손과 그 끝을 명시하시는 입이

같은 장 안에 놓여 있다. 그 한도 있는 진노가 destination의 회복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 전모는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빛을 잃은 폐허의 회상 한가운데서, "형벌이 다하였다"는 한 줄기 빛을 알아볼 수 있는가 —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둠에서, 끝이 있다는 한 줄을 따라 읽을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시온만큼 잃어 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가장 어두운

회상의 끝에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라는 한 줄을 놓아 두고,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지 묻는다 — 내

어둠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있는가. 폐허를 차갑게 기록하는 시선과, 그 폐허의 끝을 가리키는

시선 사이에 독자가 선다. 4장은 답을 강요하는 대신, 참상의 회상 끝에 비친 한 줄기 빛을 보여 준다. 끝이 있

다는 그 한 줄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참상의 회상에서, 이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의 마지막 공동체 기도로 애

가가 닫힌다(5:2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tam avonekh —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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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질문

예레미야애가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금이 빛을 잃음"(4:1)은 무엇의 상징인가?

빛나던 금과 거리에 쏟아진 성소의 돌이 영광의 추락을 그린다. 그 상징이 어디까지 닿는지 본문은 풀지

않는다. 보존.

Q2. 시온의 고통이 소돔보다 크다(4:6)는 비교를 어떻게 둘 것인가?

갑작스러운 멸망(소돔)과 긴 고통(시온)의 대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 형벌의 무게인지 길이인지, 본문

이 단정하지 않는다. 보존.

Q3. 자비로운 부녀가 자녀를 삶음(4:10)의 극한을 본문은 왜 응시하는가?

가장 자비로워야 할 손의 가장 참혹한 일을 정죄도 미화도 없이 회상에 넣은 그 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

애도의 결로 보존.

Q4. 선지자·제사장의 죄(4:13)가 파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게는 어디까지인가?

지켜야 할 자들이 흘린 의인의 피가 함락의 원인으로 명시된다. 그 책임의 범위와 결을 미해결로 둔다. 보

존.

Q5.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함정에 빠짐"(4:20)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왕을 '우리의 콧김'·'그늘'로 부르면서 함정에 빠진 자로 회상한다. 비난도 변호도 없는 이 담담함의 결을 보

존.

Q6.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다"(4:22)가 애가에 처음 비치는 끝과 빛을 어떻게 둘 것인가?

다 쏟으신 진노(11절)에 끝이 있다는 첫 명시. 회복의 약속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본문은 한 줄로만 비춘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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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애가 5장

LAM-005  ·  선지서  ·  히브리어

앞 네 장과 달리 'eikhah(슬프다)' 없이 곧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받은 치욕

(cherpah)을 살펴보옵소서"(5:1)로 여는 공동체의 탄원 기도. 외인에게 넘어간 기업, 떨어진 면

류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chatanu)"의 인정을 지나 "주의 보좌(kisse)는 대대에 이르나이

다"(5:19)를 폐허 한가운데 두고, 권 전체의 도달점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5:21)를 발화한 뒤, "어찌하여 우리를 오래 버리시나이

까"(5:22)의 미해결 여운으로 닫히는 다섯 편 애가의 마지막 장.

관찰된 사실

예레미야애가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층의 무대: 아래 — 무너진 성읍·시온 산(18절) / 위 — 영원한 보좌(19절). 아래층이 위층을 향해 간구하

는 구도.

시작 동사 전환: 1·2·4장의 'eikhah(슬프다)' 대신 5장은 'zekhor(기억하소서)'로 곧장 간구를 연다.

소품(전반): 넘어간 기업(nachalah)과 집, 값 주고 사는 물·나무, 목에 멘 멍에(ol), 광야의 칼, 화덕같이 검어

진 피부.

소품(후반): 욕당한 여인·처녀, 매달린 지도자, 맷돌·나무 짐, 떨어진 면류관(ateret), 황폐한 시온의 여우

(shualim).

형식 소재: 답관체를 벗으면서도 절수만 알파벳 글자 수인 22에 맞춘 비답관 기도. 1~4장 답관체의 마지막

변주.

소재: 치욕(cherpah)·기업·멍에·면류관·보좌(kisse)·돌이킴(hashivenu)·새로움(chadesh)·옛적(qedem). 빼앗

긴 것에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1~4장의 "슬프다" 도입과 달리, 처음부터 옷자락을 붙드는 듯한 차분한 간구("기억하소서, 살펴보소서").

연출: 열거(1~10) — 무너진 질서(11~18) — 보좌 향한 간구(19~21) — 미해결 여운(22)의 4막.

16절에서 손가락이 자기에게로 돌아옴("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 남 탓·운명 탓이 아닌 정직한 자백.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 복수 '우리' — 사적 한탄이 아니라 공동체 탄원의 무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시작은 시선을 돌려 달라는 간구, 끝은 응답의 확신 없는 물음 — 미해결로 닫힌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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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절(영원한 보좌)이 1절의 폐허와 22절의 물음 사이에 기둥처럼 서고, 21절(돌이키소서)이 정점을 이룬

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우리'(공동체 화자), 여호와(간구의 수신자·보좌의 주인), 보고 속의 무너진 세대들 — 여인·처녀·지

도자·장로·청년·아이·노인.

여호와는 5장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심 — 응답이 본문 안에 없는 열린 기도.

상황: 간구(1절) — 빼앗긴 일상과 무너진 질서의 열거(2~18절) — 보좌 향한 간구(19~21절) — 미해결 물

음(22절).

사상: 21절 hashivenu — 회복의 주도권이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있음을 기도의 어순

이 보여 줌.

세대 책임: 7절(조상의 죄악을 담당함)과 16절(우리가 범죄함)이 한 장에 공존 — 어느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5:1-10): 치욕을 기억하소서 — 넘어간 기업·집, 값 주는 물·나무, 멍에와 쉼 없음, 조상의 죄악, 광야의

칼, 화덕 같은 피부.

컷 2 (5:11-14): 무너진 사회 질서 — 욕당한 여인, 매달린 지도자, 존경받지 못한 장로, 맷돌 진 청년, 엎드러

진 아이, 떠난 노인, 그친 노래. 모든 세대가 한 번씩 호명됨.

컷 3 (5:15-18): 떨어진 면류관과 자백 — "기쁨이 그쳤고 면류관이 떨어졌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

이다." 황폐한 시온의 여우.

컷 4 (5:19-22): 보좌를 향한 마지막 기도 —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우리를 돌이키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오래 버리시나이까"의 미해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zekhor YHWH(זכְרֹ יהְוָה) —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1절. / cherpah(חֶרְָ�ה) — 치욕·수치. 1절.

nachalah(נבַּחֲלָה) — 기업·유산. 2절. / ol(ֹעל) — 멍에. 5절.

avoteinu chate'u(ּאֲבוֹתֵינוּ חָטְאו) — 우리 조상이 범죄하였다. 7절. / chatanu(ּחָטָאנו) —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16절.

ateret(עֲטֶרֶת) — 면류관·왕관. 16절. / shualim(שׁוּעָלִים) — 여우들. 18절.

kisse(כִֵּ�א) — 보좌. 19절. olam(영원)·dor va-dor(대대)와 함께 흔들리지 않음을 두 번 말함.

hashivenu YHWH eilekha ve-nashuvah(הֲשִׁיבֵנוּ יהְוָה אֵלֶיךָ וְנשָׁוּבָה) —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돌아가겠나이

다. 21절. / chadesh yameinu ke-qedem(ֵ�שׁ ימֵָינוּ כְּקֶדֶם .우리의 날을 옛적 같게 새롭게 하소서. 21절 — (חבַּ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비답관 기도 — 1·2·4장(글자당 1절)·3장(글자당 3절)의 답관체를 벗으면서도 절수만 22에 맞춘 형식의 마

지막 변주.

기억/잊음의 동사 인클루지오: 1절 zekhor(기억하소서) ↔ 20절 tishkachenu(잊으시나이까)가 1~20절을 한

기도로 묶음.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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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구조: 16절의 떨어진 면류관(ateret) ↔ 19절의 영원한 보좌(kisse) — 사람의 왕관은 떨어지고 하나님

의 보좌는 대대에 이름.

돌이킴의 어순: 21절 hashivenu(사역 명령, 주어=하나님) → ve-nashuvah(그러면 우리가 돌아감) — 회복의

첫 동작이 하나님 쪽.

미해결 종결: 21절 정점 직후 22절 물음으로 닫힘 — 회당 전통은 21절을 다시 읊어 닫기도 하나 본문은 22

절로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고대 근동 '도시 애가'(우르 애가 등)는 무너진 성읍을 의인화해 곡함 — 5장은 공동체 1인칭 복수 '우리'의

직접 간구로 응축됨. 배경.

성문(sha'ar)에서 떠난 노인과 그친 노래는 재판·경축 등 사회 질서의 정지를 가리킴 — 배경.

맷돌 진 청년·나무 짐에 엎드러진 아이는 포로·강제노역의 일상 — 배경.

아브월 9일(성전 파괴 기념일) 낭송 전통에서 5:21을 통곡의 끝에 다시 읊어 닫음 — 전례적 배경, 본문 확

정 아님.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애 5 ↔ 애 1:1-2 (홀로 앉은 과부 같은 성읍 — 권의 시작과 끝)

애 5 ↔ 애 3:22-24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여호와는 나의 기업 — 권의 심장)

애 5 ↔ 렘 31:18 (주께서 나를 돌이키소서 — hashivenu와 호응)

애 5 ↔ 시 80:3,7,19 (우리를 돌이키시고… 구원을 얻으리이다 — 돌이킴의 후렴)

애 5 ↔ 단 9:16-19 (치욕과 회복을 구하는 공동체 회개 기도 — 같은 형식)

애 5 ↔ 겔 37:1-14 (마른 뼈가 다시 삶 — 책 너머의 응답, 보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무너진 성읍 한복판. 카메라가 폐허를 훑지 않고 곧장 위를 올려다본다. 한 무리의 목소리 — "여호와여, 기억

하시고 살펴보옵소서." 화면이 빼앗긴 일상으로 옮겨 간다 — 넘어간 집, 값을 치르는 물, 멍에, 화덕처럼 검은

살갗. 한 세대씩 지나간다 — 욕당한 여인, 매달린 지도자, 맷돌 진 청년, 엎드러진 아이, 떠나는 노인. 한 사람

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구른다. 같은 목소리 —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황폐한 산을 여우가 가로지

른다. 카메라가 다시 위로 들린다 — 흔들리지 않는 보좌.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가장 또렷한 한

줄 —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을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 "어찌하여 우리를 오

래 버리시나이까." 위를 향한 채 화면이 멈춘다. 응답을 기다리는 그대로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우리를 돌이키소서 — 폐허 위에 걸린 영원한 보좌"

초벌 부제: "'eikhah' 없이 곧장 '기억하소서'로 여는 공동체의 탄원이, 빼앗긴 기업과 떨어진 면류관과 '우리

가 범죄하였나이다'를 지나, 영원한 보좌 앞에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를 발화한 뒤

'어찌하여 우리를 오래 버리시나이까'의 미해결 여운으로 닫히는 다섯 편 애가의 마지막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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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비답관 22절 형식 + 기억/잊음 인클루지오 + 면류관·보좌 대비 + ANE 도시

애가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마지막 절(22절)의 "오래 버리시나이까" 물음을 섣부른 소망·확신으로 봉합하지 않고 본문 그대로 미해결

로 보존.

21절 hashivenu의 '돌이킴의 주도권'을 신학 교리(예정·은혜의 단독성 등)로 단정하지 않고 기도의 어순 관

찰로만 둠.

7절의 세대 책임을 인과응보·연좌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조상의 죄와 우리의 죄가 한 장에 공존하는 본문

현상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예레미야애가 5장은 앞 네 장과 달리 'eikhah(슬프다)'라는 탄식 없이 곧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

을 기억하시고 받은 치욕(cherpah)을 살펴보옵소서"(5:1)로 여는 공동체 1인칭 복수의 탄원 기도로서, 외인에

게 넘어간 기업(nachalah)과 값 주고 사는 물·멍에·화덕 같은 피부, 욕당한 여인·매달린 지도자·맷돌 진 청년·

떠난 노인의 무너진 질서, 그리고 떨어진 면류관(ateret)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chatanu)"(5:16)의 자백을

지나, "주의 보좌(kisse)는 대대에 이르나이다"(5:19)를 폐허 한가운데 두고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

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5:21)를 발화한 뒤, "어찌하여 우리를 오래 버리시나이

까"(5:22)의 미해결 여운으로 닫히는 다섯 편 애가의 마지막 장이다.

한 문단: 카메라가 무너진 성읍에서 시작하되 폐허를 훑지 않고 곧장 위를 올려다본다 — "여호와여 기억하시

고 살펴보옵소서." 빼앗긴 집과 값 치르는 물, 목에 멘 멍에, 화덕처럼 검어진 살갗이 지나가고, 한 세대씩 무

너진 모습으로 호명된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구르고, 같은 목소리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

다"라고 말한다. 황폐한 산을 여우가 가로지른다. 카메라가 다시 위로 들린다 — 흔들리지 않는 보좌. "주의 보

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가장 또렷한 한 줄 —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을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리

고 마지막 물음 — "어찌하여 우리를 오래 버리시나이까." 응답을 기다리는 화면 그대로, 다섯 편 애가가 열린

채로 닫힌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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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폐허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두 층 무대. 빼앗긴 소품에서 변하지 않는 보좌로. 'eikhah' 대신 'zekhor'로 여는

시작 동사.

2 첫 느낌·분위

기

옷자락을 붙드는 차분한 간구. 16절에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손가락("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3 시작과 끝 1절 "기억하소서" ↔ 22절 "버리셨나이까". 19절 보좌가 기둥, 21절 간구가 정점. 열린 채로 닫힘.

4 등장인물·사상 '우리'(공동체)·여호와(말 없으심). 21절 hashivenu — 회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7·16절 세대 책임 공존.

5 장면 컷 간구(1~10)/무너진 질서(11~14)/떨어진 면류관·자백(15~18)/보좌 향한 기도(19~22) 4컷. 모든 세대 호명.

6 의문·발견·정

보

기억/잊음 인클루지오(1·20절). 'eikhah' 부재. 면류관↔보좌 대비. 비답관 22절 형식의 종결.

7 동영상 폐허에서 위를 봄 → 빼앗긴 일상·무너진 세대 → 영원한 보좌 → 미해결 물음으로 멈춤(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부

제

"우리를 돌이키소서 — 폐허 위에 걸린 영원한 보좌"

9 기도·내면 "우리가 돌아가겠다"보다 "당신이 돌이켜 주소서"가 먼저인 어순 앞에 머문다. 물음이 닫히지 않은 채로

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zekhor', 탄식이 아니라 간구로 여는 첫 동사: 1·2·4장이 'eikhah(슬프다)'로 열린 데 비해 5장은

'zekhor(기억하소서)'로 곧장 주께 말을 건다. 다섯 편을 통과한 공동체가 더는 "어찌 이렇게 됐나"를 외치지

않고 "기억해 주소서"를 구하는 데로 옮겨 갔다. 첫 단어 하나가 한 권의 무게가 향하는 방향을 바꾼다.

2. 결 2 — 떨어진 면류관과 영원한 보좌의 대비: 16절에서 사람의 면류관(ateret)이 머리에서 떨어져 바닥에 구

르고, 19절에서 하나님의 보좌(kisse)는 대대에 이른다고 선언된다. 사람의 왕권이 무너진 폐허 한가운데, 흔

들리지 않는 한 곳이 걸려 있다. 떨어진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세 절 사이에서 마주 본다.

3. 결 3 — 돌이킴의 어순: 21절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는 회복의 첫 동작을 하

나님 쪽에 둔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이 돌이켜 주시면"이 먼저다. 렘 31:18·시 80

편의 돌이킴 후렴과 같은 어순으로, 5장은 회복의 주도권을 사람의 결심에 두지 않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애 1:1-2 — 홀로 앉은 과부 같은 성읍의 통곡. 권의 시작과 끝이 같은 폐허를 마주 본다.

애 3:22-24 —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여호와는 나의 기업." 권의 심장에서 솟은 소망이 5:21의 "옛적 같게

하소서"로 이어진다.

렘 31:18 — "주께서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 hashivenu의 어순과 호응.

시 80:3,7,19 —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구원을 얻으리이다" — 돌이킴의 후렴.

겔 37:1-14 — 마른 뼈가 다시 사는 환상. 5장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 이 책 너머에서 펼쳐진다(보존).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의 두 동사에서 시작한다 — "기억하소서, 살펴보소서." 잊히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의 첫 말.

멈춤 1: 16절에서 멈춘다 — 떨어진 면류관 다음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손가락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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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2: 19절에서 멈춘다 — 폐허 한가운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무너지지 않은 한 곳.

끝: 21절과 22절 사이에서 멈춘다 — "우리를 돌이키소서" 다음의 "어찌하여 오래 버리시나이까." 가장 높

은 간구와 가장 낮은 물음을 같이 쥔다.

F · 자족성 점검

[x] 1절 'zekhor' 간구와 20절 'tishkachenu' 물음의 기억/잊음 인클루지오

[x] 16절 떨어진 면류관 ↔ 19절 영원한 보좌의 대비

[x] 21절 hashivenu 어순(하나님이 먼저)과 권 전체 도달점의 호응

[x] 7·16절 세대 책임의 공존 보존

[x] 22절 미해결 종결을 봉합하지 않음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예레미야애가의 spine은 '무너진 성읍의 통곡 한가운데서,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붙들고 돌이켜 주시길 구

한다'이며, destination은 5:21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

게 하옵소서"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다섯 국면 — 1장(홀로 앉은 성읍의 통곡), 2장(주의 진노의 손), 3

장(가장 깊은 데서 솟는 긍휼·심장), 4장(참상의 회상), 5장(돌이켜 주소서) — 으로 움직이는데, 5장은 그 마지

막 국면이며 권 전체의 도달점을 발화하는 장이다. 네 편의 애가가 향하던 곳, 1장의 과부 같은 성읍과 3장의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과 4장의 변색된 순금을 다 지나 공동체가 한목소리로 입 밖에 내는 것이 바로 21절의

기도다. spine의 "돌이켜 주시길 구한다"가 곧 이 마지막 간구이고, destination 그 자체다. 흔들리지 않는 "주의

보좌"(5:19)를 폐허 한가운데 두고, 회복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며 책이 닫힌다. 다만 그 간구에 대한 응답

은 이 책 안에 없다 — 마른 뼈가 다시 사는 환상(겔 37)과 "위로하라"는 음성(사 40)은 이 책 너머에서 온다. 5

장은 그 응답을 향해 문을 열어 둔 채 닫히는, 구속사의 호에서 '심판 다음의 간구'가 '심판 너머의 위로'로 넘어

가는 길목의 좌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당한 치욕을 기억하소서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의 인정으로 / 떨어진 면류관에서 영원한 주의 보좌로 /

'오래 버리시나이까'의 물음에서 '우리를 돌이키소서'의 간구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5장은 다섯 편의 통곡이 끝내 '돌이켜 주소서'라는 한 기도로 수렴하는 권 전체의 도달 운

동이다. 빼앗긴 것을 열거하던 목소리가 16절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19절에서 흔들리지 않는 보좌를 가리

키며, 21절에서 회복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다만 이 운동은 응답으로 닫히지 않는다 — 22절의 물음은

화살표가 아직 닿았다는 표시 없이 멈춘다. 통곡이 돌이킴의 기도로 수렴하되, 그 기도는 응답을 기다리며 열

려 있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모든 것을 잃은 공동체의 탄식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폐허와 미해결의 여운(5:22) 속에서도 "주

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5:19)를 끝내 붙들게 하시는 의중이 움직인다. 잃을 수 있는 모든 것 — 기업, 집, 면

류관, 사회 질서, 기쁨 — 을 잃은 다음에도 잃을 수 없는 한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 곳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다는 것이 5장의 깊은 물길이다. 21절의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돌아가겠나이다"에는 — 본문이 드러내

는 한에서 — 회복이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심에 달렸음을 알게 하시는 결이 비친다. 이

어순을 교리로 단정하지는 않되, 기도가 "우리가 돌아가겠다"를 앞세우지 않고 "당신이 돌이켜 주소서"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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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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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다는 사실은 본문 표면에 분명히 있다. 응답을 본문 안에 두지 않으심으로, 공동체를 보좌를 향한 시선과

기다림 가운데 세워 두신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폐허와 "오래 버리시나이까"의 의심 속에서도, "우리를 돌이키소서"를 끝내 기도할 수 있는가 — 다 잃고 응답

도 보이지 않는 빈 들에서, 회복을 자기 힘이 아니라 그분의 돌이키심에 맡기며.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답을 손에 쥐여 주지 않는다. 다만 21절의 기도가 응답이 보

이지 않는 곳에서도 입 밖에 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그것도 가장 낮은 물음(22절) 바로 앞에서. 5장은 회복

의 보장 앞에 독자를 세우지 않고, 보장 없이도 손을 뻗는 공동체의 뒷모습을 보여 준다. 떨어진 면류관과 황

폐한 산과 닫히지 않은 물음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보좌를 향해 "우리를 돌이키소서"를 발화하는 그 미

완의 기도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다섯 편의 애가가 "우리를 돌이키소서"로 닫히며, 그 돌이킴의 응답은 이 책 너

머에서 펼쳐진다 — 마른 뼈가 다시 살고(겔 37), "위로하라"는 음성이 광야에 울린다(사 40).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hashivenu — 우리를 돌이키소서.

미해결 질문

예레미야애가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앞 네 장과 달리 'eikhah(슬프다)' 없이 곧장 '기억하소서'로 여는 5장의 결을 어떻게 둘 것인가?

탄식어의 부재가 탄식에서 간구로의 이동을 가리키는지, 본문은 첫 동사만 바꿀 뿐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다. 보존.

Q2. 7절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의 세대 책임을 어떻게 둘

것인가?

조상의 죄(7절)와 우리의 죄(16절)가 한 장에 공존한다. 어느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보존.

Q3. "주의 보좌는 영원하나이다"(5:19)가 폐허 한가운데 놓인 까닭은 무엇인가?

다 무너진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 지점을 가리키는 19절의 기능을, 본문은 위로의 결론으로 매듭짓지 않

는다. 보존.

Q4.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돌아가겠나이다"(5:21)의 회복의 주도권(하나님이 먼저)을 어떻게 둘 것인가?

hashivenu(사역 명령)→ve-nashuvah의 어순이 가리키는 첫 동작의 주체를, 교리 단정 없이 기도의 어순으

로만 보존.

Q5. 마지막 절(5:22)이 확신이 아니라 "오래 버리시나이까"의 물음으로 닫히는 미완을 어떻게 둘 것인가?

21절의 정점 직후 응답 없는 물음으로 책이 닫힌다. 회당이 21절을 다시 읊어도 본문은 22절로 닫혀 있다.

미해결로 보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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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다섯 편 애가가 답관체에서 비-답관 기도로 닫히는 형식의 종결은 의도된 설계인가?

1·2·4장(글자당 1절)·3장(글자당 3절)·5장(비답관 22절)의 형식 변화가 관찰되나 편집 의도의 확정은 어렵

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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